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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담당교사들의 정책인식과
정책집행과정의 경험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집행의
현장과 정책 간의 괴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학교스포츠클럽 정책에
대한 교사인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집행과정
은 어떠한가? 3)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교사인식 및 집행과정은 정책목
표와 관련하여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담당교사의 심층면담, 문헌고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담당교사의
선정은 질적연구 방법 중 임의표본추출방식(convenience sampling)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을 ‘3년 이상’ 담당하였고, 학교스
포츠클럽의 ‘경쟁종목’을 지도하였으며, 매해 ‘주2회, 3개월 이상’ 의 지속
적인 지도활동 경력을 가진 교사 1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교사들은 정책
전반에 대해 체육수업의 보완하며 대리만족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정책의 목표에 대해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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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것과 인성교육의 수단, 학교인식 제고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대해 실질적인 스포츠를 경험하
도록 하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장치이며, 희열과 좌절을 동시에 제공하는
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둘째, 학교스포츠클럽의 클럽의 조직과정은 공정하게 선발되고 있었고,
종목은 주로 정해져 있었으며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제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이었으나, 지도의 노하우가 전달되지 않아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러한 부담 때문에 지도자를 수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클럽의 운영과정에서는 교사들의 자발성이 기대어 운영
되고 있었고, 운영방식은 교사의 재량에 맡기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
고 미비한 수준의 지도비를 제외하면 어떠한 외적 보상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포츠클럽의 정책은 경쟁성을 약화시키고 지도교사의 자발성을
증진시킬 때 정책 목표가 수월하게 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현장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은 대부분 강한 경쟁성을 갖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지도교사의 동기가 비교적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주요어 :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집행, 초등학교 교사
학 번 : 2014-2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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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스포츠클럽은 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정책이다. 2000
년대 중반, 스포츠의 필요성에 관한 여러 사회적인 이슈들과 정치적 흐
름, 정책적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상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은 선택여부에 따라 체육수업을 아예 듣지 않
을 수도 있다는 비판의 소리나,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평균 체력이 40대
후반의 그것보다 수준이 낮다는 연구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IMF이후 경제의 성장보다 ‘웰빙’으로 대표되는 살의 질
향상에 관심이 집중되던 사회적 분위기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홍은
아, 2013). 또한 그 즈음에 학생들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을 위한 대안
활동으로서 스포츠가 각광받게 되자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시도한 것이다(Kingdon, 1984; 홍은아, 2013).
이렇게 시작된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바람직한 것이
라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에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의
전환이라는 정책적 방향성을 표방한다(교육부, 2017, 2018). 이러한 정책
적 결정은 실질적인 신체활동을 통할 때, 학생들이 체육역량을 더 효과
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집행되고 있다(Coakley, 2006).
학교스포츠클럽은 이러한 분위기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그
에 발맞추어 학생들의 스포츠참여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학
교스포츠클럽은 비교적 빨리 학교의 제도권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
고 이제는 10년 가까이 지속된 정책이 되었다.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목적은 크게 볼 때, 학생들에게 스포츠 참여
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효과를 누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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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이다(Hoye & Nicholson, 2011). 이를 구체화하면 스포츠 참가는 신
체 기능의 향상과, 사회적 교류 기회의 확대, 스포츠 참여에 따른 즐거움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다(Holt & Knight. 2014)
하지만 이러한 학교스포츠클럽에 모든 학생이 온전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의 방해요인을 분류하여, 학생의 학습
의무와 구조적 의무에 따라 학생의 참여가 제약된다는 연구나(양광희,
이석훈, 2011), 학생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에서 탈락되는 이유를 세 가지
로 분류하여 제시하는 연구(Klint & Weiss, 1986) 등은 학교스포츠클럽
이 구조적 접근성과 활동의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들을 제안한다.
또한 스포츠클럽의 개선방안 및 활성화 방안에서 교사연수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전정선, 윤
양진, 2012; 김기철, 김택천, 허현미, 2013; Flintoff, 2003).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은 정부주도 하에 하향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
러한 하향식 접근은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기 쉽지 않다. 이는 정책의 올
바르게 정책이 결정되면 집행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Fullan & Hargreaves, 2006). 하지만 정책의 결정과는 상관없
이 현장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집행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이는 정책집
행자들의 정책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보인다거나, 여러 요인에 의해 정
책불응과 같은 저항이 나타나기도 한다(Börzel, 2001).
그러나 흔히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라고 불리는 상향식 접근 또한 한
계를 가진다. 이는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목표나 정책 수단
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정책의 목적과는 괴리된 학교스포츠클
럽 활동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Nakamura, Smallwood,
1980).
이러한 상황은 정책학의 입장에서 보면,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은 모두 집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동반한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집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정책적 행위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
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간의 정책 해
석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Edward,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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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학교스포츠클럽 연구들에서도 정책의 범주에서 학교스포츠클럽
을 바라본 연구가 존재한다.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
연구(이원일, 2014; 홍은아, 2013)는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토대로 학교스포츠클럽이 의제로 설정되고 정책화되는
과정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IPA기법을 통해 현장지도자
가 인식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의 개선항목을 도출하고 실효성의 증진을 위
한 개선방안을 모색한 연구(전정선, 윤양진, 2012)도 학교스포츠클럽을
정책의 범주에서 이해하고 바라본 경우이다.
이렇게 학교스포츠클럽은 정책결정과정의 올바른 이해나 다양한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정책집행에 관한 부분은
연구자들에게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정책집행과정
에 대한 분석 없이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송경오, 2013; 이종재 외, 2015; 정정길 외, 2016).
특히나 교육정책 관련된 정책의 집행은 정부적 관점에서의 명령처럼
인식되고 있기에, 사실상 정책집행을 교사의 정책실행으로 보아야 한다
는 연구가 있다(이승호, 2017; 이종재, 2015; Ball, 2012). 또한 교육정책
의 경우 학교와 교사, 맥락을 중시하지 않고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힘
들기에 교육에서의 정책들은 교육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Fullaan & Hargreaves 2006). 그리고 교육정책은 국민이나 지역주
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지만, 일단 결정되고 시행되면 공공성 때문에
일종의 강제성을 띤다는 연구들이 교육 분야에서의 정책집행의 특수성을
말하는 대표적인 연구로 볼 수 있다.(김신복 외, 1996).
일반적으로 정책집행자는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 큰 재량권을 가지면서
정책의 대상자와 만나는 주체를 말한다. 교육정책에서의 정책집행자는
대개 교사가 된다. 이는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교사들은 일선관료의 대표적인 예로 인식되곤 한다. 일반적인
관료들과는 달리, 일선관료들은 업무의 수월성을 위해 자신들만의 업무
수행 전략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Lipsky, 1980, 2010). 따라
서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을 집행하는 정책집행자로서 교사를 주목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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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들이 일선관료로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 또한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집행과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경험과 인식은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모든 교육적인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의 집행은 교사의
의지와 결정이 중요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교사가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
램을 집행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는 교사의 정책과 프
로그램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이다(Guskey, 1988). 또한 교사가 프로그램
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가르치는지 탐색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Stormont, Smith, Lewis, 2007). 따라서 교사의 정책 집행과정
을 탐색하고, 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 집행 연구에 있어
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또한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찾는 것은 정책이 잘 조직되어있는지 파악
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알아보고자 할 때,
정책의 목표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행자들의 선택과 행동
에 주목하여야 한다(Egeberg, 1994). 이와 관련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책과 교사 집행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탐색해 보는 것은 정책집행을
파악하는 것에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학교스포츠클럽의 집행과정에서 집행자가 갖는 인식과 집행
과정 등의 정책집행 현장을 파악하고,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찾는 연구
는 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정책집행자의 인식과 집행과정을 탐색하고, 현장
과 정책의 괴리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한다. 이러한 과정은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집행과정에 다
가서기 위한 한걸음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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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본 연구의 주제는 초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집행이다. 학교스포츠
클럽 정책에서 드러나는 목표와 이를 위한 요건을 탐색하고, 정책집행자
의 인식과 정책의 집행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스포츠클
럽의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에 대한 논의로 확장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에 대한 교사인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집행과정은 어떠한가?





정책집행은 정부의 결정이 담긴 정책을 직관적이고 해석적으로 받아들
인 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나 환경적 요인에 의한 수동적 움직임과 자발
성과 의지에 따른 능동적 행태 또한 모두 포함한다.
여러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결정과
정책의 목표 달성 사이에 존재하는 정책적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적 활동’
으로 본다.
•정책집행자
정책집행자는 정책내용을 해석하고, 분석하여 정책대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정책집행자의 행동과 태도
에 따라, 정책대상자가 정책을 이해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채
경석, 2000). 따라서 정책집행자는 정책집행의 키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집행자는 정책집행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정책집행의 유형은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Nakamura, Smallwood, 1980). 이는 ①고전적 기술자
형, ②지시적 위임형, ③협상형, ④재량적 실험형, ⑤관료적 기업가형의
다섯 가지이다.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은 일반적인 스포츠클럽과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차이
가 있다. 첫째로 같은 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스포츠클럽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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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성원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구성원 간의 응
집력이나 상호작용의 정도는 비교적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학교
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일반 스포츠클럽 역
시 지역의 체육시설이나 학교의 시설을 임대하여 활용하기에, 학교 내에
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특이점이 없다(안양옥, 2007).
이러한 일반 스포츠클럽과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볼 때 학교스포츠클럽
은 “스포츠활동에 취미를 가진 동일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고 교육청에
등록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으로 정의될 수 있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 수행되며, 서로 다른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및
운영경력을 가진 서울지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이다. 따
라서 모든 학교스포츠클럽 담당교사에 관해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종목에서 자율종목을 제외하고, 지정종목으
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점은 모든 학교스포츠클럽 담당교사들의 인식과





정책집행 이론은 1960년대 이전까지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는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면 집행은 의례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책의 실패는 집행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결정에서의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정책집행은 하나
의 연구분야로 인정받지도 못하였고, 따라서 연구도 거의 진행되지 않았
다(송경오, 2013; 정정길 외, 2016).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정책의 집행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름의 논리와 근거를 갖고
잘 짜여 졌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책 실패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위대한 사회’라는 모토를 토대로 청소년 일탈, 인
종차별, 성차별, 실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리
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책에서의 합리성에 대한 회의가 시작된 것 또한 정책집행 연구
의 발발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고전적인 정책적 관점에서는 정책의 모든
과정이 합리성에 근거할 수 있고, 이러한 합리성은 언제나 가능한 것으
로 보았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사회 변동이나 정책 행위자들의 개성, 사
회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이 점차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이종재 외, 2015)
이렇게 현실의 인지와 이론적인 한계로 인해, 정책집행을 통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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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에 대응하고 새로운 관점을 갖고자 했던 연구가 정책집행 연구이
다.(이종재 외, 2015; Mclaghlin, 1987)
나. 정책집행과 정책집행자
1)정책집행의 정의와 중요성
정책집행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Pressman과 Wildavsky(1973)는
정책의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나 이를 위해 행하
는 것을 정책집행이라 정의하였다. 이들은 정책 설정에 있어서의 목표를
강조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 또한 중요하게 여긴다. 이
와는 조금 달리 Van Meter와 Van Horn(1975)는 정책집행의 방향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정책집행은 미리 방향성 있게 설정된 목표를 위해 공
적, 사적 부문에서의 집단과 개인의 수행 및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Rein(1983)은 정책집행이 권력과의 관계에서 협상을 기초로 하는 순환적
과정임을 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많은 집행자들이 정부에 대한
호불호를 표현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정책집행의 상호작용적인
특성을 짚은 것이다. 이 외에도 정성수(2008)는 정책의 집행은 정책 결
정으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여,
목표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의 행위 및 활동으로 정의한다. 또한 정정길
(2016)은 내용적 측면을 강조하여, 정책집행을 정책 내용의 실현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종재(2015)는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는 수립된 정책의 내용이 여러 정책 관계자와 집행자들 사이의 상호작
용을 통해 수정되고, 구체화되면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바뀌는 과정이라
고 말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집행의 정의를 종합해볼 때, ‘정책의 결정과 정책의
목표 달성 사이에 존재하는 정책적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적 활동’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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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할 수 있다.
정책집행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는 다각도
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정의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정책집행은 정책 내용의 실현과정을 의미 한다’는 Anderson(1976)이나
‘정책결정에 의해 미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나 민간에서
개인 및 집단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는 Van Meter와 Van Horn(1975)의
정책집행의 정의를 감안할 때, 정책집행이 없거나 소홀히 진행된다면 정
책의 목표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정책학에서 정책집행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째 앞서 언급
한 것처럼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정책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집행의 과정이
중요한 단계로서 역할을 한다(Anderson, 1976). 둘째는 정책 내용의 구
체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정책집행은 권위 있는 정책지시를 실천에
옮기는 과정으로서, 그 과정이 간단하지도 않고 자동적이지도 않다
(Nakamura & Smallwood, 1980). 정책집행의 과정이 자동적이지 않다는
것은 정책의 지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
은 정책지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정책내용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셋째는 정책대상 집단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정책집행은 정책의 일선에서 정책대상자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부분을 포
함한다. 또한 일정부분의 재량권을 갖기에, 정책대상자들에게 큰 영향력
을 행사하는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2)정책집행자의 역할
정책집행은 앞서 언급했지만, 정책의도를 실현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
다(정성길, 2016). 정책집행자는 정책내용을 해석하고, 분석하여 정책대상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정책집행자
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 정책대상자가 정책을 곡해할 수 있다(채경석,
2000). 따라서 정책집행자는 정책집행의 키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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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자는 정책집행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정책집행의 유형은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Nakamura, Smallwood, 1980). 이는 ①고전적 기술자
형, ②지시적 위임형, ③협상형, ④재량적 실험형, ⑤관료적 기업가형의
다섯 가지이다.








②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권
한 위임
①정책결정자의 목표를 받아들이





②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을 마
련하도록 집행자에게 행정 권
한 위임
①정책결정자의 목표를 지지하




②목표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수단에 관해 집행자와 협상
①목표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②목표와 수단을 재정의 하기







①집행자가 형성한 목표와 수
단을 지지
①정책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받아들이도록 정책결정자
를 설득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설정한 정책목
표를 받아들이고 기술 행정적 권한을 위임받거나, 목표 달성을 위한 수
단과 목표를 해석하고 재정의 하거나, 목표 자체를 설정하기도 한다. 이
렇게 다양하게 수행되는 정책집행자의 역할은 정책집행 과정을 보여주는
주요한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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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집행의 세대별 접근법
1) 1세대 : 하향식 접근
1970년대는 정책집행이론이 폭발적으로 유행하며 연구되기 시작하였
다. 이는 Pressman과 Wildavksy(1973)의 집행론(Implementation) 덕분
이었다(정정길 외, 2016). 그들은 미연방정부가 오클랜드에서 집행했던
실업자구제 정책을 통해 집행과정을 분석한다. 이 정책의 실패는 여러
요인의 복합적 결합에 의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실패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다른 정책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정책 결정의 완성도가 정책성과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정책 목표, 정책집행, 정책집행
자들의 행동을 중시하고 있다. 결국 이 저서는 정책의 설계 및 집행, 집
행자 간의 유기적 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저서를 시작으로 정부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정책집행의 과정
과 단계를 나누고, 정책의 집행을 하달 받은 순으로 점차 내려가면서 알
아보았다. 이러한 접근을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으로 일컫는다.
하향식 접근법은 정책집행이라는 것이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
라는 인식 하에 연구된다. 먼저 Meter와 Horn(1975)는 Pressman과
Wildavsky의 정책집행연구가 중요 변수로 여겼던 정책적 목표, 자원, 정
책집행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제도적장치, 집행
기관의 성격, 정체경제사회적 상황, 집행자의 성향을 분석함으로써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책의 목표라는 것은 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상술한 것으로, 이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
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정책의 목표는 정책집행에 대한 평
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4가지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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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책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것에는 집행을 수월하도록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서 정책집행자가 프로그램의 목표와 기
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인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책집행자에게 정책
의 목표와 기준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집행자들을
통제 및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셋째, 집행기관의
특성은 집행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한다. 구
조적 차원에서 집행기관이 갖는 공식적인 구조와, 구성 요소의 차원에서
집행자들이 어떠한 성격과 태도를 지니는 지가 이것과 관련되는 부분이
라고 한다. 이것의 예는 기관의 규모나 구성원의 특성, 위계의 정도, 기
관이 활용 가능한 자원, 개방적 의사소통의 정도 등이 된다. 넷째는 정치
경제 사회적 등의 여러 환경적 요인이 정책집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다. 이는 정책의 집행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치 경제 사회적 배
경과 얼마나 호혜적인 정책인지, 이익집단과의 충돌정도가 어느 정도인
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Edwards(1980)는 정책집행과 관련되는 요소를 정책 목표, 내용,
정책 행위자 간의 의사소통, 정책적 자원, 집행자의 성향, 관료제적 특징
으로 이해하였다. 위의 여섯 가지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정책의 집
행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이 올바르게 될 때 정책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표현하였다.
이를 구체화하면 첫째, 정책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결정자와 집행자, 정책의 대상자 사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
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또한 정책의 내용이 명료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명확히 되지 않으면, 정책 행위자 간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표현한다. 둘째는 정책 실행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
원의 제공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다. 자격과 의지를 갖춘 인적 자원과
필요 재정 및 시설 등이 제대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한다. 셋째는 정책에
대한 집행자의 태도가 집행의 성공요소 중 하나가 된다고 한다. 정책집
행자가 정책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책의 선택적 수용이나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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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집행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관료제적 특징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표현한다. 예컨대
관료제 특유의 표준화된 작업처리 절차는 신속한 정책의 실행에는 긍정
적인 영향을 주지만,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대처가 필요한 정책에는 부
정적인 영향을 준다.
Sabatier와 Mazmanian(1979)은 집행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세 가
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문제 처리의 용이성(tractability of problem), 둘
째는 집행에 대한 법규의 구조화 능력(ability of state to structure
implementation), 셋째는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규적 변수들
(nonstatutory variables affecting implementation)이다. 이러한 정책집행
의 요인과 함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정책적 조건 또한 다섯 가지로 나
누어서 제시하였다. 첫째는 정책결정이 인과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해서 타당한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이를 통한
정책의 집행이 긴밀한 인과관계를 이루느냐를 말한다. 둘째는 정책의 내
용은 명확해야하며, 이는 지침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
책 대상자들의 순응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고 한다.
셋째는 집행관료가 의지를 갖고 있으며, 유능하고, 헌신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달된 정책의 집행에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헌신적인 자세
로 정책에 임해야 한다. 넷째는 결정된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이익집단, 유
권자들, 정치인, 행정관료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정
책의 집행은 길고 어려운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극복하며 정책을 집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해요인이 제거되어야 하고, 자원의 지속적으로
공급 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장책의 목표가 안정적이고 많은 이들의 동
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사회경제적
인 변화가 있을 때에도 설정된 목표가 흔들림 없이 우선순위 내에 존재
해야 집행이 유지된다고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연구들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1세대의 연구자들
은 정책집행이 일방향적 성격이 강하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변수를 고려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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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주요 물음은 정책의 대상은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책의
성과와 정책의 영향을 좌우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이다(이종재 외,
2015)
이러한 1세대적 하향식 접근은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정정길
외, 2016; Sabatier, 1986). 첫째,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정책의 결정자가 집행의 과
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변수를 예측하는 것은 현시적이
지 않은 일이다. 셋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등의 주도적 집단에서
정책을 바라보기 때문에, 반대편 행위자들의 입장이나 행동에 대해서 무
관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이종재 외 2015). 이러한 한계를 비판하며
나타난 것이 2세대의 상향식 접근법이다.
2) 2세대 : 상향식 접근
상향식 접근법은 정책의 집행과정이 여러 정책의 행위자들 간의 상호
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Elmore, 1979; Hjern & Hull, 1985). 다시
말해서 상향식 접근법은, 정책의 결정에서부터 시작하는 하향식 접근법
과 시작 지점부터 다르다는 것이다. 정책의 집행과 관련된 요인을 현장
에서 찾고자하기에, 현장에 있는 행위자나 집행자들의 행동과 태도에 영
향을 주는 것을 탐색한다. 그렇기에 정책 대상이나 이해집단, 정부기관
등의 상호관계를 주로 분석한다. 이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이
지방정부를 거쳐 집행될 때,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왜곡되고 변형되어
집행되는 행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였다(채경석, 2000).
상향식 접근법은 정책의 결정자가 집행과정에서 모든 것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관점을 비판한다. 따라서 그와는 반대
의 논리로 연구를 진행한다.
Lipsky(1980)는 일선관료모형(street-level bureaucracy model)을 통해
일선관료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일선관료란 일반 시민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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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접촉하면서도 직무수행에서 재량권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러한 일선관료는 조직, 인적, 물적 자원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자신 스스로가 갖고 있는 역할 수행의 기대
가 모호한 상황이기에, 이들의 대응은 능동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이
들의 상황대처 방식은 단순화, 정형화, 책임전가, 역할기대 바꾸기 등이
며, 이는 회피적 성격을 지닌 행태라고 설명한다.
Larry(2001)는 정책집행의 과정이 일어나는 현장에서의 변화를 중시한
다. 정책의 내용과, 집행자, 정책 대상 집단이 경험하는 업무방식의 변화
가 상호적응을 이루며 진행될 때 정책이 성공한다고 이야기한다(송경오,
2013). 즉 정책의 집행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일어난다면,
개별적이고 특수한 집행 환경에 따른 조정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이종
재 외, 2015).
Elmore(1979)는 대안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현장출발형
모형으로 대표된다. 집행과정에 대한 명료한 이해는 일선의 관료와 정책
대상 집단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이를 분
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선의 관료가 인식하는 정책적 목표나, 추진
전략, 활동 상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대상 집
단이나 관련된 이익집단 등과 접촉하며 현장을 파악해야 한다고 한다.
Hjern과 Hull(1985)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한걸음 나아간다(정
정길 외, 2016). 이들은 정책의 집행 연구는 현장의 제도적 구조를 파악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한다. 현장에는 무수히 많은 정책들이
얽혀있고, 이러한 정책들은 상이한 초점을 갖는 부분도 존재하기에, 개별
적으로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올바른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말
한다. 또한 정책의 행위자 및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들이 만나는
또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나 초점이 상이한 정책과의 마찰을, 어떻게 이
해하고 행동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집행의
구조적 네트워크와 그 특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상향식 접근은 정책의 결정자만을 중시하기 쉬운 하향식 접근법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한 접근법이다. 일선관료의 차원에서 경험하고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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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행과정과 그에 따른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 또한 한계점
이 없지 않다. 첫째, 하향식과는 달리 거시적인 관점의 결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일선에서의 행태에 집중하면, 정책 결정 수준에
서의 변인이나 구조적 문제, 자원의 배분 문제 등 거시적인 수준의 요인
들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둘째, 현재의 집행구조(구조적, 자원적 변인)들
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지게 된다. 이러한 거시적인 문제를 개선하거
나 변화시키려는 움직임 또한 정책의 집행에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간
과하게 된다. 셋째, 정책의 행위자들을 아무리 집중적으로 면담하고, 구
조적인 네트워크를 파악하고자 해도 실제로 알 수 없는 요소들이 많기에
명료한 분석이 힘들다는 점이다.
3) 3세대의 접근방식
가)통합적 접근
이 접근법은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다양한 변인들의 통제에 초점
을 맞추었던 하향식 접근법을 토대로 한다. 그리고 현장의 집행과정 및
전략을 중시하는 상향식을 하향식에 통합시키는 방식이다(남궁근, 2012).
이는 하향식 접근이 갖는 불확실성이라는 한계를 충분히 인정하지만, 정
책의 집행과 결정이 오롯이 현장에서 결정된다는 상향식 또한 문제가 있
다는 인식 하에서 둘의 통합시킨 방식이다(이종재 외, 2015).
Elmore(1985)는 초기 상향식의 접근을 주장하였으나 점차 통합적 접근
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정책의 목표는 하향적으로, 정책의 수단은 상향적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결국 정책 결정자의 의도 및 목표와
현장에서의 일선관료가 가져야 하는 역할을 모두 강조한 것이다(남궁근,
2012). 이러한 견해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정책의 집행을 올바른 방향으
로 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에 따라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이
다(한세억, 1999).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 면이 많다. 하지만 정책결정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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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다. 정책의
결정자는 현장에서 존재하는 일선관료들의 반응과 정책 대상집단에 대한
유인요소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에 가깝다(정정길 외, 2016).
Matland(1995)는 기존의 집행연구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즉 변
인을 통제하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를 탐색하고자 하였던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서 다른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더 잘 적용되는지를 파악하고, 중요한 변수가 무엇
인지 알아보았다. 또한 집행구조 조건의 변수를 두 가지로 표현하였다.
이는 정책 목표의 추상성/모호성과 정책 과정 참여자 간의 합의 가능성
이다. 두 변수를 고려하여 4가지 경우의 집행모형을 제안하였다. 첫째,
정책의 목표가 높은 명확성을 지니고 합의 도출 또한 용이할 때, ‘관리적
집행’의 방법을 취한다고 한다. 둘째, 정책의 목표가 추상적이고 모호하
며 합의의 도출가능성이 낮을 때, ‘상상적 집행’을 통해 정책 대상의 순
응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셋째는 정책의 목표가 모호성이 높고
구성원의 합의 도출 가능성도 높을 때, ‘실험적 집행’이 적합하다고 한다.
넷째, 정책의 목표가 구체적이지만 합의도출 가능성이 낮을 때는, ‘정치
적 집행’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모형은 정책의 목표와 구성
원의 반응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
만 일반화를 한다거나 특수한 사례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닌
다.
Winter(1990)는 정책집행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정책 형성 상의
특이점, 조직의 내적 혹은 조직 간의 상호관계, 일선관료의 행태, 정책집
행 대상의 행태를 제시한다. 이중 첫 번째, 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특이점
은 하향식 접근과 관련되어있고, 나머지 세 가지는 상향식의 접근과 밀
접한 관계가 있다(노화준, 2015). Winter의 접근은 정책 실패의 책임이
정책집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정책 결정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
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를
정책 결정과정 속에서 해결하고자 한 점은 또 다른 한계점이 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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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과정 상의 문제가 반드시 정책 결정상의 무언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통합적 접근은 하향식과 상향식의 장점을 함께 취하고자 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한 단계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각 모형과
접근방법은 나름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두 가지를 기계적으로 합쳐놓았다는 것에 있다(최
종원, 1998). 하향식과 상향식은 각각의 분석 대상과 나름의 초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두 접근법을 통합시켜 놓는 것은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을
조금 향상 시킬 수 있으나,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시너지를 얻을 수는 없
다(정정길 외, 2016).
나) 정책집행과 시공간적 개념
1980년대 이후의 정책집행 연구는 점차 다른 방향성을 띠게 된다. 이
는 3세대의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자 중 Goggin(1990)이, 정책집행의 본
질에 관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며 시작된다(오석홍, 김영평, 2000). 첫째,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엄청나게 많고,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이를 결코 온전히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집행은 역동성을 띠
고 있어서 동일한 정책, 동일한 현장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결
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셋째는 집행결과의 다양성이다. 같은 시기에 같은
정책을 시행하였어도, 시행 장소가 다르다면 이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는 것이다. 이러한 물음은 1, 2, 3세대를 아울러 이전의 접근방식과는 궤
를 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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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제도주의적 정책집행 연구
1990년대 이후 정책집행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구가 진
행된다(권경환, 2004; Alexiadou, 2001). 이는 정책의 변화에 ‘경로의존’이
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는 3세대의 끝자락에 Goggin이 제시했던 정책
집행의 특성에 대한 일부의 대답이 되기도 한다.
‘경로의존’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뉘다. 넓은 의미는 시간적으
로 앞의 단계가 다음 단계에 인과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이다(하연
섭, 2003; Sewell, 1996). 그러나 모든 사회현상에서 항상 원인이 결과에
앞서 있으며, 시간적으로 우선시되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것은 경로의존
성을 지닌다고 해석하게 된다. 따라서 ‘경로의존’을 좁은 의미로 이해하
는 것이 더 엄밀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된다. 이는 일단 어떠한 경로를
택해서 진행하게 되면, 다른 경로로 변화하는 비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점차 커지기에, 경로에서 이탈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
이다(하연섭, 2003).
또한 ‘동형화’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정책집행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는
여러 사회 조직이 스스로의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설계하고 이
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신에 그럴듯하다고 인정받는 것을 모
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한다. 이러한 동형화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
뉜다(Di Maggio & Powell, 1983). 첫째는 강제적 동형화이다. 이는 특정
조직으로부터 의존하고 있는 다른 조직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압력을
받아 조직의 형태를 바꾸는 현상이다. 둘째는 모방적 동형화이다. 이는
대외적으로 성공했다고 인식되는 조직의 형태를 따라함으로써 조직의 형
태가 유사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조직의 목적과 환경적인 부분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셋째는 규범적 동형화이다. 이는 전
문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동형화인데, 특정 분야에 전문가들이 정보를 공
유하고, 전문성이라는 이름하에 조직의 형태가 보편화되고 유사해지는
경향을 말한다.
- 21 -
라. 정책집행 모형: Lipsky의 일선관료제
Lipsky의 일선관료제는 상향식 정책집행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하향식
접근은 정책의 성공여부가 정부차원에서 의사결정과정이나 정책이 현장
까지 내려오는 과정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는 접근방법이다(노화준,
2003). 이와는 다르게 상향식 접근법은 정책의 성공여부는 실제 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에
서는 정책적인 목표나 정책결정자들의 의도보다는 정책집행자들의 지식,
전문성, 태도, 집행환경 등이 훨씬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상향
식 접근법에서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
자들이 갖는 환경 어려움 등을 중점적으로 이해하고자 해야 한다고 말한
다. 이러한 상향식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학자가 Michael Lipsky이다.
Lipsky는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를 정책 대상 집단과 면대
면으로 만나고, 정책의 집행을 관리 및 수행하는 사람이라 정의했다. 이
러한 일선관료의 예로는 교사, 경찰, 사회복지사, 하급판사 등을 이야기
한다. 이들은 관료제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행정서비스
를 최종적으로 정책 대상 집단에게 전달하며 만남을 통해 그들의 요구를
수렴을 한다. 요컨대 이들은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재량
권을 가지고 있고, 정책 대상 집단과 직접 만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 또한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다(Lipsky, 1980).
1) 일선관료제의 특징
Lipsky는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알아보
기 위해서는 일선관료가 갖는 특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일선관료의 특징으로는 총 세 가지가 존재한다.
첫째, 일선관료들은 대부분의 관료제와는 다르게 서면처리(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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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보다는 사람처리(people processing)를 주로 하게 된다. 정책
대상 집단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면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야 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일선관료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
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둘째, 주로 대하는 사람들을 유형화하거나 범주화 하는 특징이 있다.
그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면담하고 소통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그렇기에 업무의 수월한 수행을 위해 면담하는 대상자들을 유형화하고
범주화함으로써 ‘고객을 선별화’하게 된다(Lipsky, 1980). 이는 교사가 특
징적인 학생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할애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학
생들에게 그렇지 않는 경우를 예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일선관료는 상당한 수준의 재량권을 가진다. 일선의 관료들은 상
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시와 규정에 의해 구속된다. 하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시와 규정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정책 대상 집단의 환경에 따
라 재량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유훈, 1990).
2) 일선관료의 업무환경
일선관료들은 그들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여러 가지 제
약요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일홍, 2000; Lipsky, 1980).
첫째는 자원의 부족(inadequate resources)이다. 일선관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량에 비해 그들에게 제공되는 자원은 지극히 부족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정보, 기술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오롯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업무의 특성상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일선관료에게는 힘든 직무환경일 수밖에 없다(Lipsky, 1980;
Lipsky, 2010).
둘째는 정책 대상 집단과의 갈등과 그와 관련된 타협에서 일어나는 권
위에 대한 위협이다. 일선관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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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람들은 일선관료가 자신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길 원하지만 실
제로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그들과 갈
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갈등은 타협으로 해결하게 된다. 이 과
정은 스스로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되고, 일선관료들은 이것으로
인해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셋째, 목표와 기대의 모호성이다. 일선관료가 경험하는 업무의 일부는
비현실적이거나 다양한 요소들과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계층별
기관들 사이에서의 가치 충돌이 있다거나, 목표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
인 경우가 있다. 또한 정책 대상 집단들과의 관계에서 모두에게 공평하
게 해야 함에도 개별적인 정책수요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에서 기인하는 괴리가 생겨난다.
넷째, 업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 다시 말해 일선관료
들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목표할만한 것을 객관적인 지표나 기준
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힘들다. 이는 목표가 모호할 뿐 아니라 성과 또한
가시적이고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
들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질적인 요소가 주된 업무이기에 평가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3)일선관료의 업무방식
일선관료들은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그들
은 자원의 부족이나, 권위에 대한 위협, 모호한 목표나 기대, 평가가 어
려운 업무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직무환경을 갖게 된다.
이러한 직무환경에서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선관료들은 여러
상황에 따라 대응기제(coping mechanism)를 개발하게 된다(Lipsky,
1980, 2010; 이종재 외, 2015).
첫째, 단순화 과정이다. 일선관료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을, 스스로
가 이해하기 쉽고 업무처리가 용이한 환경으로 단순화하여 인지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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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족한 자원에 대처하고 업무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시민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정형화 과정이다. 일선관료들은 복잡한 상황에서 자신만의 업무
방식을 패턴으로 만든다. 이는 문제 상황을 미리 구조화시켜두고 사안을
구조화된 패턴으로 분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속하
게 업무를 수행하고 딜레마 상황에서 빠른 결정을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한 불안감이나 긴장을 감소시켜준다. 하지만 지나치게 간소화된 패턴
은 복잡성을 감안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오류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셋째, 회피전략이다. 일선관료들은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상황을 줄
이기 위해 잠재적인 공격자(potential assailants)를 규정한다. 그리고 잠
재적인 공격자들의 특징을 정의함으로써 특정한 시민들의 공격이나 위협
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법률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자
신들의 권한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다.
넷째, 역할기대 바꾸기이다. 이는 자신이 갖는 스스로의 역할을 재정의
하는 것(changing role expectation)과 정책대상 집단을 새로이 정의하는
것(changing definition of the clientele)이다. 이는 자신의 역할 기대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고자 일선관료가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과정
이다. 정책 대상 집단을 다양한 계급적 기준으로 재정의 하고 일부의 특
성을 지닌 정책 대상 집단의 문제는 환경과 사회구조의 변화 및 개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문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학생과 관련하여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가정이
나 사회의 문제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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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선관료제 연구 동향
Lipsky가 일선관료에 관한 이론을 발표한 이후, 정책학에서 일선관료
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무원, 경찰, 교사, 사회복지사 등을 연구하는 분
석의 틀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는 대민분야로서 정책 대상 집단
이 불특정다수인 경우에 주로 해당되는 특징이 있다(박소영, 송영선,
2006).
일선관료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일선관료들에 따라 분류된다. 행정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교사, 경찰 등 정부의 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관료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를 기준으로 선행연구를 분류하고, 연구
의 동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먼저 가장 일선관료제 모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분야는 학교
와 교육 관련 정책이다. 특수학교의 자유학기제 담당교사들의 정책집행
과정을 분석하여, 일반학교에서와 마찬가지의 직무환경적 특수성과 비슷
한 패턴의 대응기제가 존재함을 알린 연구(하동엽, 김갑성, 2018), 중학교
의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담임교사와 업무담당교사가 보여주는 직무행
태에 관한 연구(이은화, 신상명, 2016), 중학교 3학년 교사의 학생지도 및
수업과 관련한 재량행위에 관한 연구(임혜경, 하태수, 2015), 학교현장에
서 일어나는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교사가 처하는 환경적
상황과 그에 따르는 대응 패턴을 분석한 연구(김현성, 2014), 서울시 초
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목표에 대한 모호성 및 정책의 실행과 지침
해석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김승정, 김태연, 임희진, 최현진, 허진영,
2013),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집행하는 수시모집제도의 과정을 분
석하여 일선관료제 모형이 위의 제도에도 유효함을 밝힌 연구(박소영,
송선영, 2006) 등 교내의 여러 정책들이로 일선관료제 모형을 토대로 분
석되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연구되고 있다.
또한 행정 및 일반직 공무원의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로는 서울특별시
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위한 인력충원과 그 과정에서의 운용방식, 집
행환경에 따른 정책 집행 성과에 관한 연구(김정현, 2017), 수원시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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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생과, 건축과에서 집행하는 인허가 관련 재량행위에 대한 변인을 분
석한 양적연구(황설화, 하태수, 2014), 경기도 지역에서 진행되는 ‘내 생
애 첫 도서관’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집행과정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정책
요인을 분석한 연구(유진선, 김기영, 2013) 등이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질적인 집행과정
을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일선관료제 모형이 갖는 의의와 한계
를 밝힌 연구(김이배, 2010), 노인돌보미 바우처의 선정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양난주, 2009), 고령자취업지원정책에 대한 집행과정의 사례를 분석
한 연구(김민정, 2005)등이 있다.
그리고 그 외 경찰의 정책집행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수원지역 일선 경찰들의 재량 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과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 변수들을 분석한 연구(나현민, 하태수, 2015), 한국의 경찰의
근무 환경 및 개선사항에 대한 연구(김병섭, 박동균, 박주상, 오시영, 이




RISS(Research Imformation Service System)에서 ‘학교스포츠클럽’ 이
라는 주제어검색과 내용의 검토를 통해 연구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국내
의 학술지에 등재된 연구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동향분석의 대상으
로 선정된 연구는 총 82편이다. 이 연구들을 연구 유형과 주제별로 나누





















참여 및 운영(2), 선수(7)
14
27





자아탄력성(4), 스포츠맨십(4), 심리적 행복




학교생활만족(6), 우울(1), 스마트폰 중독
(1), 사회성(3), 자기치유(1)
12
학습태도 체육교과인식(2), 학업열(2) 4
학 교 폭 력
예방
만족도와 가해행동(1), 공감능력과 폭력성
(1), 프로그램 연구(3)
5
운동지속 만족도(3), 몰입경험(2), 5
기타
만족도 수업만족(1), 교사, 시설, 수업내용(1) 2
7
운 동 참 여
제약
개인적 제약요소(1), 개인 및 구조적 제약
요소(1)
2
그 외 사회자본(1), 리뷰지(1) 2
표2. 학교스포츠클럽의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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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스포츠클럽 정책 연구
학교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연구의 첫 번째 범주는 학교스포츠클럽 정책
관련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대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나 개
선책을 위한 연구이다. 또한 이를 도출하는 방법으로는 53.3%가 인터뷰
및 심층면담을 활용하였고, 46.7%는 문헌연구를 통해 이를 분석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학교스
포츠클럽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낸 연구(전정선, 윤양진, 2012; 이상진,
김옥환, 장완석, 이원배, 김대광, 2011; 최흥성, 2010; 심규성, 유병열,
2013; 최의창, 안양옥, 이옥선, 2014; 성문기, 이종형, 최봉준, 2014; 김기
철, 김택천, 허현미, 2013; 오대균, 이기대, 2014; 이용식, 조기희 , 2017;
김선희, 허현미, 2008; 권민정, 2012)와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 연구(이원일, 2014; 권민정, 2012, 홍은아, 2013)이다. 이러한 연구
들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시설 및 예산의 지원 및 확보의 중요성을 짚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책의 의도 및 목적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시설 및 예산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전정선, 윤양진,
2012; 이상진, 김옥환, 장완석, 이원배, 김대광, 2011; 심규성, 유병열,
2013; 이용식, 남윤신, 2011; 최흥성, 2010). 이러한 지적은 일견 타당하
다. 연구의 당시 뿐 아니라 꾸준히 예산이 증액된 지금도, 대회에 출전하
지 않는 학교스포츠클럽은 별다른 지원 없이 교사의 의지와 자발성, 희
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자를 위한 연수 및 지도자 교육이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김기철, 김택천, 허현미, 2013; 오대균, 이기대, 2014; 전정선,
윤양진, 2012; 이상진, 김옥환, 장완석, 이원배, 김대광, 2011; 심규성, 유
병열, 2013).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목적과 취지, 다양한 종목의 지도법,
학교스포츠클럽을 위한 행정관리업무 등은 별도의 교육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교사가 직접 맞닥뜨리고, 자발적으로 연수에 참여해야만 전
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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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도자교육이 선행된다면 지도과정에서의 실패나 업무에서의 좌절 및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의 정책 결정 과정 및 발전 과정을 분석한 연구(이원일, 2014; 권
민정, 2012)에서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부터, 집행되며 성숙되어
가는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2)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의 경험탐색 연구
학교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연구의 두 번째 범주는 참여 경험을 탐색한
연구이다. 이러한 경험탐색 연구는 교사와 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경험을 인터뷰하거나 심층면접을 통해 밝히고 있다. 또는 자문화를 기술
하는 방법을 통해 스스로의 경험을 드러내는 경우(임성철, 2013; 윤현수,
2012; 임성철, 이승범, 2012)도 있다. 이러한 경험탐색 연구는 크게 두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경험을 밝히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제성준, 손천택, 2013; 윤현수, 2012; 권민정, 권형일, 손환, 2012; 허
창혁, 오교문, 2013; 이대중, 김대진, 임은주, 송호현, 2018; 임성철, 이승
범, 2012; 이종민, 이근모, 2015; 윤현수, 2013; 양현정, 김만의, 2017; 임
영택, 이만희, 진성원, 육동원, 2011; 김상우, 손천택, 2010; 김태림, 이규
일, 2014; 권형일, 권민정, 손환, 2012; 이상민, 이근모, 장승현, 2018; 임
성철, 2013; 임성철, 이승범, 2013)나, 연구대상자의 학교스포츠클럽에 대
한 인식 및 지식을 드러내는 연구(주병하, 2017; 최홍섭, 홍상완, 박은규,
이종목, 2013; 김만의, 2015; 서지영, 김기철, 유창완, 2015)이다. 이러한
참여경험의 탐색연구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교사들은 학교스포츠클럽을 과중한 업무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
었다(윤현수, 2012; 임성철, 이승범, 2012; 이종민, 이근모, 2015; 김태림,
이규일, 2014; 임성철, 2013). 이는 교사를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결과이자, 학교스포츠클럽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앞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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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했듯이 교사의 희생과 헌신, 자발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둘째, 학생의 스포츠클럽 참여 폭이 넓을수록 학생이 경험하는 성취
및 보람은 심화된다. 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의 운영에 중추적인 역
할을 했던 연구(제성준, 손천택, 2013; 임성철, 2013)나 심판으로 참여한
연구(임성철, 이승범, 2013), 학교스포츠클럽의 매니저로 참여한 연구(윤
현수, 2013) 등은 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에 선수로서 참여하는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팀과 리그를 관리하는 역할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을
경험한 연구이다. 이는 일반적인 선수로서의 경험과는 다른 지점이기에,
학생들의 역할에 대한 열린 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성별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의 역할 및 문화가 다르다는 점
이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지도하면서 학생의 성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경험한 연구(권민정, 권형일, 손환, 2012)나 남녀의 학교스
포츠클럽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이상민, 이근모, 장승현, 2018),
여학생만의 독특한 학교스포츠클럽 문화를 드러내는 연구(이대중, 김대
진, 임은주, 송호현, 2018; 양현정, 김만의, 2017; 권형일, 권민정, 손환,
2012; 이상민, 이근모, 장승현, 2018) 등이 있었다. 위의 연구들은 남학생
과 여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지
도와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효과 연구
학교스포츠클럽의 세 번째 범주는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 후 얻을 수
있는 영향 및 효과들에 관한 연구이다. 이 범주의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설문이나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진다. 학교스포츠클럽을 진
행한 후 학생의 변화를 측정한다거나. 참여학생과 미참여학생을 비교하
는 방법으로 연구(윤양진, 박정유, 2009; 조종옥, 정구인, 2013; 원희연,
박현석, 2010)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참여빈도와 참여기간 등
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김진필, 박대원, 박종률, 2013; 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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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박현석, 2010; 호조타이세이, 박태승, 전익기, 2014; 차은주, 김영재,
2014). 모든 학교스포츠클럽 연구의 절반가량이 이 연구범주에 해당하며,
이러한 연구는 특성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인성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스포츠클
럽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아탄력성(김현우, 이계행, 2014; 이건우, 원미
애, 2013;노동연, 함지선, 김태일, 2014)이나 스포츠인성(차은주, 2013; 엄
혁주, 고문수, 2014; 박윤혁, 2014; 차은주, 김영재, 2014), 신체적 유능감
(노동연, 함지선, 김태일, 2014; 윤양진, 박정유, 2009; 문규진, 2010; 엄혁
주, 고문수, 2014; 이건우, 원미애, 2013) 등의 다양한 인성요소가 길러짐
을 말하고 있다. 이외에도 심리적인 안정과 행복감에 관한 연구(노동연,
함지선, 김태일, 2014; 노동연, 김태일, 2013; 이건우, 원미애, 2013)를 통
해 학교스포츠클럽의 참여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둘째는 학생의 생활태도 개선에 관한 연구이다. 이 분류는 크게 세 가
지의 방향성이 있는데, ‘사회성 및 교우관계 개선’과 ‘학교생활만족’, 그리
고 ‘학교폭력’이 그것이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사회성 및 교우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이규일, 김경오, 2013; 정해상, 2013;
조종옥, 정구인,2013; 호조타이세이, 박태승, 전익기, 2014)는, 학교스포츠
클럽이 교우관계 맺기나 교우관계 회복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학
교생활만족에 관한 연구(홍진배, 2013; 원희연, 박현석, 2010; 윤세은, 김
동환, 김승용, 2014; 안도규, 엄기홍, 2014; 호조타이세이, 박태승, 전익기,
2014)들은 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심리적, 신체적 만족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연구(김진필, 박대원, 박
종률, 2013; 권민혁, 정영린, 이용식, 허현미, 2013)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
방하거나, 가해행동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학교스포
츠클럽이 스트레스에 관한 긍정적 대처행동을 진작시킨다는 연구(조종
옥, 정구인,2013)나 자기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연구(어희정, 여정
권, 이주욱, 2012) 또한 존재한다.
셋째는 학습태도와 관련된 연구이다. 이는 체육교과에 관한 인식제고
를 밝힌 연구(박혜진, 조욱상, 2014; 김정희, 김재운, 2017; 채창목,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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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종목이나 지도유형에 따른 학업열에 관한 연구(김승진, 김영재,
차은주, 2014)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여종목은 단체종목일때, 지도유형
은 스포차강사와 체육교사가 함께 지도할 때 학업열이 가장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난다.
넷째는 운동지속에 관련된 연구이다. 이 연구들은 운동지속이 몰입의
경험과 활동 만족도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 몰입의 경험에 관한 연구(송
현민, 이상섭, 정병근, 2013; 이석인, 백창흠,2012)들은 몰입경험이 운동지
속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활동 만족도에 관
한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제공(홍진원, 원영신, 고대선, 2011)이나 프로그
램의 질적 제고(오경민, 홍석표, 2008),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서의 만족
(홍석표, 이재훈, 박수현, 2016) 등이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운
동지속의사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외에 범주화 되지 않는 다양한 연구도 존재한다. 학교스포츠클럽
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김지태, 염태주, 권일권, 2014; 주병하, 주성
택, 2014)한다거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제약하는 방해요인을 밝힌 연
구(전정선, 윤양진, 2011; 양광희, 이석훈, 2011), 학교스포츠클럽의 참여
가 인성, 생활태도, 학습태도 등과 관련됨을 이야기한 동향분석 연구(유
미성, 송윤경, 김지영, 이정아, 양혁인, 전용관, 2016) 또한 학교스포츠클
럽 연구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나. 학교스포츠클럽의 이해
학교스포츠클럽을 개념화하고자 할 때 가장 수월한 방법 중 하나는 일
반적인 스포츠클럽과 비교하여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다. 학교스포츠클럽
은 일반적인 스포츠클럽과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로 같은 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스포츠클럽이라는 점이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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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구성원 간의 응집력이
나 상호작용의 정도는 비교적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구
성원이 학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자생력이 낮고, 시설 및 조직의 관
리가 미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이용식, 남윤신, 2011). 또한 정
기적으로 구성원이 교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학교스포츠클럽이 가
진 특징이다.
둘째, 학교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일반 스
포츠클럽 역시 지역의 체육시설이나 학교의 시설을 임대하여 활용하기
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특이점이 없다(안양옥, 2007).
하지만 학교에서 운영하기에, 학교의 시설을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운영주체와 참여주체 간의 관계
가 교사 혹은 스포츠강사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관계이기에, 둘 사이의
래포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볼 때 학교스포츠클럽은 “스포츠활동에 취
미를 가진 동일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고 교육청에 등록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용식, 남윤신, 2011).
1) 정책의 배경
학교스포츠클럽은 전반적으로 학교 내의 체육활동의 문제점이 도드라
지던 시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학교스포츠클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의 시작
당시의 학교체육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체육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우리나라의 체육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1980년대까지는 국
위선양을 위한 엘리트스포츠 중심의 체육정책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은 생활체육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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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환이 이루어졌다(홍은아, 2014). 국가의 체육정책은 모든 시민에게
체육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체육으로 프레임을 변화되었고, 일정부분 성
과를 거두었다(채재성, 2009).
그러나 2000년대 중반까지도 학교체육은 여전히 과거 엘리트 위주의
체육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학교는 입시를 위
한 교육에 치우쳐 있었고, 이는 당연히도 학교체육에 영향을 주었다. 학
교체육이 무게중심은 운동부에 있었는데, 이는 일반 학생이 공부를 통해
대입 진학을 하는 반면 운동부 학생들은 대회의 성과를 통해 대입 진학
을 이루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일반학생에게나 엘리트 학생선수에게
나 학교는 내실 있는 교육활동보다는 대학 진학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학교에서는 전반적으로 엘리트 학생선수 위
주의 체육활동이 진행되었고, 일반학생들에게는 체육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었다.
게다가 2003년 ‘충남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사건이나
‘2005년 국가대표 쇼트트랙팀 선수들의 집단 이탈 사건’ 등은 이러한 엘
리트 위주의 체육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해주었다. 또한 2007년
방영된 시사프로그램 ‘쌈’은 학생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 등이 침해되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학교체육 내에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박재우, 박현욱, 2010).
“생활체육과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학교체육을 정상화하는
가운데 엘리트 선수를 발굴해내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한국도 이런 식으로 체육계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운동선수와 관련된 상습적인 구타, 고사상태의 학교체육, 비




위의 기사처럼 언론에서도 엘리트 선수 위주의 체육정책과 문화 생활
체육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실태조사 주요과제 중
하나로 학생 운동부의 구타문제를 선정함에 따라 엘리트 학생운동선수의
문제가 정부적 차원에서도 문제시 하고 있음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체육계에 일어난 변화의 바람은 정부적 차원의 움직임과 언론
에서의 지적 등 사회 전반에 걸쳐져 있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학교체육
에도 스며들게 된다. 이러한 학교체육에서 일어난 생활체육적 움직임이
반영되어 대안적 정책으로서 학교스포츠클럽 등장하게 된다.
학생건강 악화 및 체력 저하의 문제
2000년대 초중반 사회는 그간의 한국사회가 알면서도 쉬쉬하던 여러
이슈들이 관심을 받게 된 시기이다. 학업과 성적에 매몰되어 있는 학생
들의 건강과 체력에 대한 관심,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증가와 운동량
부족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고조되었다(홍은아, 2014).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년도 학생신체검사 결과’에서는 고도비만
의 비율이 초등학생의 경우 0.49%, 중학생의 경우 1.01%, 고등학생의 경
우 1.11%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비만지수가 학년에 따라 비례적으
로 높아짐을 밝힌 조사결과(교육부, 2005)로서 대입의 시기에 가까워질수
록 고도비만인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
유는 성적과 학업에 치여 학생들의 운동량이 적어지고, 이는 학생들의
비만지수를 향상시키는 논리적 연결고리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
고 같은 조사에서 오래달리기, 팔굽혀펴기, 오래 매달리기 등의 학생 체
력수치가 해가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음을 밝힌 부분은 사회에 큰 경각심
을 주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는 증가하고 있으나, 체력급
수가 1~3급인 학생은 5% 감소하고, 4급과 5급은 각각 1%, 1.4%씩 증가
하였다는 조사 결과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교육부, 2007a, 2007b).
결정적으로 2007년 시행된 학생건강 및 체력증진 대책에서 중학교 3학
- 36 -
년 학생의 체력수준이 40대 후반의 체력보다 못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조사결과로 발표됨에 따라 우리 사회는 학생들의 체력에 큰 우려를 갖게
된다(교육부, 2007).
체격은 성인, 체력은 노인’이라고 할 만큼, 덩치가 커진
초·중·고등학생들의 체력과 건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을 두루 느끼기 때문이다.
지난달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초·중·고생 체격·체질·
체력검사’ 결과는 심각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 10년 사
이 학생들의 키는 2~3㎝, 몸무게는 2~4㎏이나 늘어났음에도
지구력·유연성 등 체력은 오히려 나빠졌다. 비만·근시·충치·
피부질환 등이 크게 늘어나는 등 건강에도 문제가 있었다.
(한겨레, 2005.07.03.)
이러한 여러 연구 결과 및 언론의 보도는 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가
져왔다. 또 이를 통해 젊음을 체력과 건강의 보증수표쯤으로 생각하던
막연한 사회적 통념은 점차 흔들리게 된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서 인식되는 기폭제로서 역할을 하
게 된다(권민정, 2012).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교육부는 ‘학생 건강증진 종합대
책’을 발표하였고, 이 대책 중의 하나로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이 포함되
어 있었다. 이는 학교스포츠클럽이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의 건
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발걸음임을 보여준다.
학교폭력의 심화 및 인성교육의 필요성 강조
학교폭력은 90년대 중반부터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고, 90년
대 후반 ‘왕따’라는 표현이 생겨나면서 더욱 자극적인 사회문제로 도드라
졌다.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발달상의 피해 및 저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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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다. 가해학생의 경우 낙인으로 인한 폭력적 행동의 상습화의 문제
가 있고, 피해학생의 경우 우울증 등의 심리적 이유 때문에 교육기회의
박탈로 이어지기에 큰 문제가 된다(Olweus, 1994; 이봉주, 김예성, 임정
임, 2009).
학교폭력은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진행되었다. 첫째는 학교폭력의 조직
화 및 집단화가 있다. 이는 2005년에는 ‘일진회’라는 학내 폭력서클이 언
론에 의해 모습을 드러냄에 지적되는 부분이다. 학생들이 개별적이고, 감
정적인 이유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된다기보다는 학교 내에서 조직적으
로 육성되거나 길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이
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초등학생의
비율은 17.85%, 중학생은 16.8%, 고등학생은 8%로 나타난다. 이는 2001
년의 초등학생 비율인 8.5%에 비해 극적으로 높아진 수치이다(이은주,
2007).
정 교사는 일진회가 학내 서클이 아닌 조직폭력 수준으
로 발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진회 회원이 되면 선배들에게서 상명하복식의 예절교
육, 폭력교육과 피임법 등을 전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음란물을 공유한다는 것. 그는 또 각 학교 일진회가
모인 서울지역연합 소속 학생들은 2003년 겨울방학 중 매
주 토·일요일에 일명 ‘일락(일일 록카페)’을 개최했으며, 매
회 500∼1200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행사장 입장
티켓은 1장에 7000원이었고, 700여 명은 표를 사고도 현장
에 가지 못했다는 것.
이를 근거로 그는 서울지역연합 일진회 회원만도 최대
2000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2005.03.10.)
위의 기사처럼 학교폭력은 학교 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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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학교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정부 차
원에서의 대응과 대책마련이 시급하였다. 그와 더불어 이러한 학교폭력
의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학교 교육 내의 반성과 개선에서 이루어져야하
기에 학교 교육내의 인성교육의 강조로 방점이 찍히게 되었다(문윤재,
2008). 따라서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이 학교폭력의 예방
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학
교스포츠클럽이 시행되게 된다.
체육수업의 감소 및 선택과목화
2000년 초반부터 실시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체육수업시간이 3시간에서 2시간으로 감소되었다. 또한
고등학교 2,3학년들은 체육수업이 음악, 미술과 함께 선택수업으로 결정
되었다. 이러한 체육시수의 감소는 주5일제 시행이나 그 외의 창의적 재
량활동 시수의 확보라는 표면적 이유가 있었다(허현미, 김선미, 정상익,
2007; 홍은아 2014).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체육의 중요성이나 신체활동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러한 일이 가능하였
다.
이점을 지적하는 언론의 발표는 학교체육이 학업 성적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 의해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경향신문,
2006.05.20.). 이 기사에서는 특별한 대책도 없이 체육수업을 줄인 것에
대한 무책임함을 토로하며,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시내 고교 2, 3학년 5명 중 1명이 체육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지역 고교 2, 3
학년 22만2525명의 체육 수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5%인
4만5728명이 체육 수업을 받지 못한다고 5일 밝혔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학생일수록 이런 경향은 뚜렷해진
다. 고교 2학년의 12.4%, 3학년의 28.3%가 체육 수업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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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또 여학생의 30.1%가 학교에서 체육을 하지 않아
남학생(12.6%)보다 훨씬 높았다.
(동아일보, 2006.05.06.)
또 위의 기사(동아일보, 2006.05.06.; 홍은아, 2014)는 체육수업이 학교
내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특히나 같은 기사에서 여학생의 경
우 30.1%가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기에 이에 많
은 이들이 체육수업의 감소를 문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질적인 체육
시간의 감소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
이 있었다.
위의 도입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체육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진행
되던 시기이었고, 체육 수업의 시수 감축 및 선택과목화로 인해 학생들
의 건강과 체력이 저하되고 있었다. 또한 학교폭력이라는 이슈가 일진회
의 등장과 함께 크게 도드라지던 시기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학교체
육의 질적인 제고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이 도입되었다.
2) 정책의 목표
학교스포츠클럽은 다양한 학교체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도는 학교스포
츠클럽과 관련된 교육부 수준의 정책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건강 및 체력의 증진과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성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책 문서상의 목표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 및 활기찬 학교분위기의 형성’이다(교육부,
2008, 2009, 2010, 2012, 2013). 이러한 목표는 학교스포츠클럽 초기의 교
육부 문서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육계 내에서 완전히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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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못했던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을 홍보하고자 하는 목표로 문서가 작
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 문서상에 명시되는 정책의
목표는 2013년을 이후로 사라졌지만, 목표나 의도의 상실이라고 해석하
기는 힘들다. 오히려 어느 정도 교육계 내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의 목표나
의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판단한 결과일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은 교내 리
그부터 시작하는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이다. 그렇
기에 방과 후, 점심시간, 토요일 등을 활용한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가 진행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교내 리그
는 경쟁보다는 협력적으로 진행되는 학생중심의 축제가 되는 것을 의도
하고 있다. 따라서 축제를 많은 학생들이 영위하면서 신체활동을 통한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학교에 전체에 뿌리내리도록 하여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한다.
일반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 증가
하지만 명목상의 목표 이외에도 정책의 추진 배경과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방향과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몇 가지 추가적으로
교육부에서 의도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 제시되는 것은 “입시위주의 생활패턴, 학교운동부
위주의 대회개최로 일반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에 따른 체력저하 및 건
강상태 악화”가 있다(교육부, 2008, 2009, 2010, 2011, 2012). 이것은 5년
동안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책문서에 지속적으로 제시된 부분으로서 자세
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는 체력저하와 건강상태의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당시 체육교과에 대한 낮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부실화의 정도를 감안할 때, 이것 자체로도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위주의 대회 개최’는 학교운동부의 체육활동이 학
교체육의 중심이 되어 있던 당시를 문제시하는 문구이다. 학교체육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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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학교운동부에서 일반학생에게로 가져와야할 필요성을 교육부에서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답으로 간주 할 수 있는 문구이다. 따라서
모든 일반학생들에게도 체육활동의 기회가 풍부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이
야기 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책의 추진방향이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의 전환”, “1인 1스포츠 익히기” 인 점 또한 학교스포츠클럽의 방향성을
짐작가능하게 하는 문구이다. 신체활동 기능이 뛰어나건 그렇지 않건 상
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스포츠를 보기보다는 하게끔 만드는 것과 이를 위
해 모든 학생이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영위하도록 하는 것 모두 신체
기능과는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스포츠문화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의 목표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교육부,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성교육의 실천
또한 학교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학교스포츠클럽으로 인정하는 분야를 근
거로도 교육부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인성실천’ 학교스포츠클
럽은 우수학교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는 두 분야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인
성실천 학교스포츠클럽은 교육부에서 2017년 기준 전국의 6,018팀을 지
원함으로써 건전하고 인성함양을 위주로 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모델을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교육부, 2018). 이는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과정에
서 인성 교육적 요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데, 일반 학교스포츠
클럽에 비해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되기에 많은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
다. 이러한 인성실천 학교스포츠클럽의 지원을 통해 교육부에서 학생들
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인성 교육적 효과를 누리고자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순위에 따른 시상을
없애고 페어플레이상과 우수지도자 상에 대한 수상만을 진행하기로 한
점 역시 경쟁 중심의 대회보다는 인성요소가 가미된 대회를 추구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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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학교스포츠클럽의 목표는 문서상에 제시된 명시적 목표로
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 및 활기찬 학
교분위기의 형성’ 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정책 문서 내에 속해 있는
추진방향이나 배경, 지원 프로그램의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①학생들의 건강 및 체력증진 ②활기찬 학교분위기의 조성 ③모든 일반
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 증가 ④인성교육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3) 학교스포츠클럽의 발전양상
학교스포츠클럽은 지난 10년간 급격한 성장을 통해, 확고히 자리를 잡
아가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2005년 한국형 스포츠클럽의 한 예시로
제안되었고, 2007년에는 ‘학생 건강 증진에 대한 종합 대책’ 중의 하나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계획’을 수립하
고 1학생 1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목표를 위해 5년 동안 매년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최의창, 안양옥, 이옥선, 2014)
2008년에는 전국단위의 대교경기가 진행되기 시작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큰 폭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2009년에는 교육과학기
술부와 문화체욱관광부 간의 MOU협정의 체결을 통해, 중앙부처 두 곳
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는 협약을 맺는다.
2010년에는 학생기록부에 스포츠클럽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는
학교스포츠클럽이 완전히 공교육의 제도권 내에 포함되었음을 말하는 것
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이 위상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또한
2011년에는 학교스포츠클럽의 등록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확
대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학령인구가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고, 이를
등록하도록 유도하였다.
2012년에 접어들면서 전국대회의 종목의 개수도 20개로 점차 늘어갔
고, 방과후 학교나 토요스포츠데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점차 그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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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시켰다. 원래 학교체육 내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체육 프로그램
을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를 모두 연계하도록 권장한 것은
학교스포츠클럽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교육
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2012;최의창, 안양옥, 이옥선, 2014).
2017년에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교내의 학교스포
츠클럽 리그를 지정하였고, 이를 위해 1교사 1스포츠클럽을 권장하고 있
다. 1교사 1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의 다양한 스포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한 것으로, 경쟁종목에만 치우쳐있던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이 다양한
종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지원청 단위와 전국 단위
의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총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으며 24가
지의 종목(정식종목19개, 시범종목 5개)으로 추진되고 있다(학교체육 활
성화 추진 기본계획, 2017).
이러한 정책적인 뒷받침 하에서, 참여 학생들의 수나 등록률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에는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고 있는 학
생이 2,937,052명이었던 반면, 2013년에는 3,314,820명으로, 2105년에는
3,878,938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학교스포츠
클럽 등록률 역시 2011년 45.0%에서 2013년 54.8%, 2016년 68.8%로 증
가하고 있다(교육부, 2016a; 이용식, 이창현, 2017).
4)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책적 근거
정부 부처의 사업 계획안 및 협약
학교스포츠클럽은 다양한 정책적 추진 근거를 가지고 있다. 먼저 노무
현, 이명박 대통령의 새 정부 공약에 포함되기도 한 ‘스포츠클럽의 육성’
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새로운 체육의 패러다임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
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 2007년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학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
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크게 네 가지의 정부적 노력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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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①학생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생 체육대회
의 평일 개최를 금지하고, 최저 학력제를 도입할 것 ②학교 내의 운동부
합숙소를 점진적으로 폐쇄할 것 ③전국 소년체전을 교육적 목적에 충실
한 청소년 축제로 전환할 것④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네 가지의 촉구안을 통해 학원스포츠의 정상화를 꾀하였는데,
이 중 네 번째의 촉구안이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다.
또한 2008년에 교과부와 문화부 사이의 공동 협력사업인 「문화예술,
체육교육 활성화 사업추진 계획」 역시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제시
하고 있다. 위 계획 내의 중앙정부추진 지원 사업 중 여섯 번째로 제시
된 ‘학교스포츠클럽 육성’은 학생들의 체육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자
율 체육활동 동기유발, 체력 증진 및 활기찬 학교분위기의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에서 이를 육성하고자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교과
부, 문체부, 2008).
2010년에 문체부와 교과부가 함께 학교체육에 대한 협력을 꾀했던
「초, 중등 학교체육 활성화방안」은 4대 중점사업과 20대 실행과제를
계획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의 확대 와 스포츠리그 활성
화를 4대 중점사업 중 하나로 제시했고, 그 아래에 ①학교스포츠클럽 참
여대상의 확대 ②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활성화 ③학교체육과 생활
체육의 연계 강화 ④체육활동 실적을 상급학교 입시에 반영 권장 ⑤스포
츠자원봉사제도 확대라는 과제를 제안하였다(교과부, 문체부, 2010).
관련 근거 법안
학교스포츠클럽의 관련 근거 법안은 『학교체육진흥법』이다. 이 학교
체육진흥법은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
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학교체육
진흥법, 2017). 위의 「학교체육진흥법」 10조는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에
관한 조항이다. 위의 법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를 정한다. 이 다섯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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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신체활동 기회확대, 전담교사 지정 및 그 수당의 지급, 생활기록부
에의 반영 및 상급학교 진학 시 활용,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관련되어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를 통해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학교스포츠클
럽의 운영이 의무화 되어 있고, 이를 위해 학교장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5) 학교스포츠클럽의 분류
제도적 분류
학교스포츠클럽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생 중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
진 동일학교의 학생으로 구성 및 운영되는 학교 내의 스포츠클럽을 말한
다(교육부, 2013, 2014, 2015, 2016).
학교스포츠클럽은 정책적인 구분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
저 중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되고 있는 ‘정규
교육과정 내의 학교스포츠클럽’이 있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도록 교육과정 내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동아리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전
국의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학교스포츠클럽이 아침
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 토요일 등의 휴무일이 아닌 학교 수업시간 내에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는 점과, ‘정규교육과정’ 내에 편성되어 모든 학생
이 참여하도록 운영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학교스포츠클럽과 차이
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은 학교스포츠클럽의 밀도 높은 운영과 지속적인
활동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긍정적으로 작용된다.
두 번째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로 운영되는 학교스포츠클럽이 있다. 이
것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의도하였던 학교스포츠클럽의 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즉 ‘체육에 흥미를 지닌 학생’들이 ‘자율적인 신체활동’을 위해
‘학교 내’에서 조직되고,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에 해당하는 것이 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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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스포츠클럽이다(교육부, 2013, 2014, 2015, 2016). 이러한 경우를 학교
스포츠클럽이라 칭하며, 전자의 경우는 별도의 표시를 통하여 서술하고
자 한다.
실제적 분류
위의 학교스포츠클럽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 및 운영되고 있다. 학교
스포츠클럽은 단위학교의 사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형
식적인 등록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모든 경우는 학교 내의 사정
과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전부를 구분할 수는 없으나, 학교스포츠클럽이
조직된 방향성이나 목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을 나
눌 수 있다.
첫 번째로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이 제정되기 전부터 진행되어오던 다양
한 학교 내의 스포츠 활동을 학교스포츠클럽으로 관리하기 위해 등록하
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은 학생들의 자율체육활동, 방과 후 체육활동
이나 토요스포츠데이 등의 휴무일을 활용한 스포츠 활동, 건강체력교실
등을 말한다. 기존에 존재하던 체육활동이지만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
던 이러한 체육 활동들을 학교스포츠클럽에 편입시킴으로써 활동의 관리
나 조직 및 운영이 수월해질 수 있었다.
두 번째는 학급단위로 등록되는 학교스포츠클럽이다. 이는 학교 내의
모든 학생들이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도록 학급단위에서 자유롭게 종목을
정하여 스포츠클럽을 조직 및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스포츠클럽 정
책문서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1학생 1스포츠’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으로 모색되고 진행되어왔다. 학교스포츠클럽의 조직 및 관리가 수월하
고, 운영 또한 같은 학급 내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일정의 조정
이 비교적 수월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스포츠클럽 활
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모든 학급의 담임교사가 이를 운영할 지
도전문성과 시간적 여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학급이 운영할
만한 공간의 확보 또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학급단위로 등록되는 학교스포츠클럽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힘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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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좁은 공간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줄넘기나 달
리기, 걷기 위주의 활동으로 진행하거나 담임교사의 성향에 따라서는 형
식적인 등록에 그치는 경우도 빈번하게 존재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학교단위에서 조직 및 운영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이다. 대부
분의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출전하는 스포츠클럽은 이러한 방식으로 조
직 및 운영된다. 학교단위의 학교스포츠클럽이 조직되기 위해서 먼저 학
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가 지정된다. 지정된 전담교사는 학교의 환경과
상황 및 특성에 맞으면서도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학교스포츠클럽을
조직하게 된다. 종목적 특성과 전담교사의 의도를 반영하여 대상 학년을
정하고, 이에 맞추어 학교스포츠클럽이 조직된다. 이렇게 조직된 학교스
포츠클럽은 시간과 요일을 지정하여 전담교사 혹은 스포츠강사의 지도
하에 활동이 진행된다.
6)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인한 학교체육의 변화
학교 운동부의 학교체육 지배 해소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 운동부와 비교함으로써 그 특징을 잘 알 수 있
다. 학교 운동부는 표면적으로는 학생들의 적성과 특기를 개발하기 위한
교육적 활동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학생들이 운동부에
소속되어 체육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
는 학교 운동부의 운동은 일반학생이 특기나 적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의 수준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넘어서기 때문이다. 게다
가 운동부는 학교의 체육시설을 전용하다시피하며 학교체육의 주인으로
인식되어왔기에, 일반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
에 없었다. 또한 운동부에 대한 예산 지원이 115억 원 가량 되는 반면,
일반 학생을 위한 예산 지원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었다(이용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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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점을 문제시하고 정책의 혜택을 일반학생에게도 제공함
으로써 운동하는 일반학생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학교운동부에게
치우쳐있던 학교체육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은 체육에 관심이 있는
많은 학생에게 정책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움직임이다.
그리고 그 정책은 일반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면서도, 건
강한 학교체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이 제안되었다(김선
희, 허현미, 2008). 이를 바탕으로 일반학생들에게도 바람직한 체육문화
를 전수하고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의 도모를 목표로 한다.
체육에 관심 있는 모두가 대상
학교스포츠클럽은 체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체육활동에 취미가 있는 학생’이라는 기준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에 등록하고 활동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교육부,
2015).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선수는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전국학교스포
츠클럽 대회의 참가요건에서는 학생선수의 참가가 제한된다. 따라서 학
교스포츠클럽 대회를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큰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선수보다는 일반학생의 운동
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학교스포츠클럽의 목표 중 하나로 ‘1학생 1스포츠클럽’이
제시되는 것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교육부, 2008). 목표를 통해 학생
들의 신체활동 시간을 증가시키고, 건강 및 체력을 증진시키며, 궁극적으
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아침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학급단위의 교내학교스포
츠클럽 리그를 권장하고 있다. 이는 학급단위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
한 학교스포츠클럽을 구성 및 운영하고 모든 학생이 하나 이상의 학교스
포츠클럽에 소속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교육부, 2018). 이러한 교내 리
그를 거쳐 선발된 학교스포츠클럽이 교육지원청 대회와 시교육청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모든 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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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학교스포츠클럽의 등록률을 조사하여 학교 평가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학교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짐에 따라 학교
평가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 사업 신청을 받는 요건으로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을 필요로 하기에, 1인 1학교스포츠클럽을 지향하
는 모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모습
전국학교스포츠클럽은 시교육청 대회와 연계된 대회로써 전국의 학교
스포츠클럽이 모여 서로 간의 화합과 경쟁의 학생축제의 형태로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대회의 운영 또한 지역연계 및 체험활동이 결합된 대
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서는 시합 뿐 아니라 각종 문화체험의 장, 사제 간 대회, 종목별 스포츠
스타와의 만남, 명사 특강 등이 결합되어 진행되고 있다(교육부, 2017).
또한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지역교육청대회나 시교육청 대회와는
다르게 순위에 따른 시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2018년 배포된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서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순위별 시상이
사라졌다(교육부, 2018).
그리고 등위에 대한 시상이 폐지되고 대체하는 형식으로 신설된 것은
페어플레이상과 우수지도자상이 있다(교육부, 2018). 이는 현재 학교스포
츠클럽을 통해 교육부 및 정책결정자들이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 무엇을 경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다. 전국학교스포
츠클럽대회는 동기부여에 따른 필요성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학생에
게도, 교사에게도 만족감과 보람 등의 내적인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양현정, 김만의, 2017). 그러나 토너먼트 대회의 특성상 경쟁적이고 승자
에게는 희열을, 패자에게는 좌절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상대적으로 줄이고, 축제의 형식을 강조하기 위
해 등위에 따른 시상을 폐지하였다. 이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또
다른 소년체전이 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자정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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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이용식, 2009), 학교스포츠클럽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보여준다.
정과 체육수업 및 엘리트 체육활동과의 관계정립
학교체육은 정과 체육수업, 정과 외 체육활동, 엘리트 체육활동이라는
세 축으로 이루어진다(권민정, 2012). 학교스포츠클럽은 중등에서는 교육
과정 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초등에서는 온전히 정과 외 체육활동에 속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체육활동의 목적에 따른 분류이기도 하다.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체성과 학교체육 내에서의 위치를 규정하기 위해,
정과 체육수업 및 엘리트 체육활동과의 비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렇기에 정과체육수업이나 엘리트 체육활동과 비교하며 어떠한 차별성이
존재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정과 체육수업과의 관계
정과 체육수업의 대상은 모든 학생이다. 이러한 모든 학생들의 교육과
정 내의 의무 시수만큼의 체육수업을 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다양
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다. 학생들이 기본적인 신체기능을 습득하는 것,
그래서 신체활동에 보다 능숙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스포츠
나 게임의 전략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기초를 마
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도 한다(유정애 외 2007, 최의창, 2003). 또한 지
덕체가 골고루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발달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즉 전
인으로의 육성에 목적을 두기도 한다(최의창, 전세명, 2011; laker, 2001).
학교스포츠클럽은 이러한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정과 체육
수업으로 부족한 신체활동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 건강이나 인성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다.(교육부, 2018) 그렇기에 학교스포츠클럽은 정과 체육활동으로는 신체
활동에 대한 욕구를 채우지 못한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정과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은 궁극적인 목적이 다르
지는 않지만 특정 종목에 대한 심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기에 정과 체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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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정과 체육수업에서의 체육에 대한 인식, 사고,
태도가 학교스포츠클럽에 영향을 주고, 학교스포츠클럽에서 심화된 신체
활동을 경험한 아이들의 태도가 체육수업으로 전이되기도 한다(김선희,
2012; 권민정, 2012). 따라서 정과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은 끊임없
이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볼 수 있다.
엘리트 체육활동과의 관계
엘리트 체육활동의 목적이 명시되거나 명문화된 바는 없다. 다만 경험
적으로 엘리트 운동선수를 양성하는 것에 그 1차적 목적이 있다고 여긴
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인식은 학교마다 다를 것이고, 심지어
는 같은 학교 내에서도 지도자마다 다를 수 있다(이창섭, 이용인, 1998).
그렇기에 엘리트 체육활동과 학교스포츠클럽의 목적을 비교하는 것은 무
의미하다. 하지만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학교
스포츠클럽의 정책적 배경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교육부, 2009), 학교
스포츠클럽과 엘리트 체육활동은 대안적인 관계로 인식하기 쉽다(오연
풍, 2004; 이용식, 남윤신, 2011).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 학교스포츠클럽
과 엘리트체육의 연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으로부
터 엘리트 체육의 모습을 발견하는 6개의 역발상을 통해, 둘 간의 융합
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권민정, 2012a)가 있었고, 그 외 학교스
포츠클럽을 통한 엘리트 학생선수의 육성가능성을 탐색한 연구(이미희,
2011)가 두 체육 시스템의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스포츠
클럽 육성계획(교육부, 2011)에서는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의 전국대회
를 해당종목의 2부 리그로 학교 운동부의 리그를 1부 리그로 운영하여,
승급과 강급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고자 계획한바 있다. 이는 외국의
클럽시스템인 피라미드형 엘리트 선수 양성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초석
이 될 수도 있기에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이처럼 학교체육 내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이 엘리트 체육 위주의 분위
기를 전환하고자 하는 대안적인 제도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둘은 연계
될 수 있고, 융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엘리트 체육과 학교스포츠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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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는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한다.
다. 초등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초등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스포츠 참
여기회를 확대할 의무를 갖는다(교육부, 2017). 또한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한 학생 비율이 학교평가기준으로 포함되던 점이 큰 역할을 하여,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기회는 크게 증가해왔다.
그러나 중등의 학교스포츠클럽과는 달리 교육과정 상에서 강제되는 부
분이 아니다. 따라서 교사의 의지나 자발성의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이벤트성의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주가 된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학
교스포츠클럽은 교육청대회와 함께 마무리되는 특성을 가진다(손승용,
2018).
하지만 의지나 자발성을 갖지 않은 교사에게는 강요나 부담으로 다가
오기도 한다(윤현수, 2012; 임성철, 이승범, 2012; 이종민, 이근모, 2015;
김태림, 이규일, 2014; 임성철, 2013).
한편 발달 단계를 고려하였을 때, 초등교육에서 경쟁을 강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초등체육에서 경쟁적 가치를 크게 강조하는 경우 교육
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지되기 때문이다(김성곤, 2014). 따라
서 경쟁적 가치에 대한 갈증이 중등교육 현장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학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학급담임제를 지속해왔지만, 담임교사라는 명
칭에 대한 어원이나 이론적 배경을 찾기는 힘들다(유지영, 2013). 하지만
‘담임교사’는 이미 관습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단어가 혼용되거나
오용되는 경우가 흔치 않기에 명확한 개념을 짚는 것보다 담임교사의 역
할을 세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사회의 초등교육은 통합 지향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을 추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성향, 학급의 분
위기와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담임교
사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한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담임교
사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학급 구성원에 대한 학습지도자,
생활지도자, 학급경영자가 그것이다(강기수, 2003; 안병찬, 2007). 학습지
도와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담임교사에게 이러한 역할을 부여 하
는 것은 우리사회가 초등교육에 갖는 기대와 잘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와 학부모와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연계사업 등
담임교사에게 주어지는 많은 양의 업무가 존재한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
와 관련되어 체육전담교사가 등장하게 된다.
2) 체육교과전담교사
체육교과전담교사는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 등장한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의 진보는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개선시켰다. 이에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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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문화적 행동 양태 또한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의 움직임은 초등교육 현장에서의 응답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현장에서의 응답에는 전통적인 담임교사제가 갖는
한계를 직시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지나치게 많은 잡무나 담임교사에게 요구되는 많은 역할은, 담임교사가
수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집행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주었다. 따라서 초
등학교에서도 교과전담제를 시행하는 교과목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교과전담교사가 필요한 여러 과목 중 체육교과는 학습자들에게 다양하
고 복잡한 운동에 대한 기초 원리와 응용을 효과적으로 지도해야 하기
에, 교사들의 전문성이 특히나 강조된다(이종형, 최상락, 2009). 또한 일
반교실보다 넓은 운동장에서 많은 학생을 관리하고, 체육 교구를 이동
및 배치해야 하며, 안전사고의 예방에 신경 써야 하기에 담임교사가 짧
은 쉬는 시간에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한상술, 2004). 이를 종합해볼 때,
게다가 학급담임교사보다 체육교과전담교사의 수업에서 더 높은 학습 성
취도를 보이는 연구결과(양광무, 2001)가 나옴에 따라 체육교과전담교사
의 배치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교육청에서는 1초등학
교, 1체육교과전담교사를 배정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
전담교사 지정 비율이 지역교육청의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니, 학교
급에서는 체육전담교사를 배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체육교
과전담교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젊은 남교사가 담임의 업무
경감과 교육청에서의 권고, 관리자들의 요청에 의해 반 강제적으로 배정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는 관습적으로 묵인되고 있다.
이러한 담임교사의 체육수업과 체육전담교사제가 현장에서 갖는 문제들
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고자 도입된 것이 스포츠강사제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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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포츠강사
스포츠강사가 도입된 목적은 첫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체육수업 부
담 경감 및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 유발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도모’
이고, 둘째는 ‘학생들이 체육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여 평생의 운동습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교육부, 2014). 이러
한 목적은 초등 및 특수학교의 현장에서 체육수업에 대한 부담과 그에
따른 수업의 질적 하락이 문제시 되는 수준까지 왔음을 말한다. 특히나
초등의 경우, 임용 시 체육 기능을 요구하지 않기에 수업의 한계가 명확
한 상황이다. 따라서 스포츠강사가 줄 수 있는 체육 수업 내에서 모델로
서의 가치가 분명하다. 또한 수업 외에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경기를 위
해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것 또한 스포츠강사의 역할이다. 이외에
도 각종 체육 교구의 관리 및 체육업무 보조 등을 맡기도 한다(김현우,
이계행, 오광수, 2016).
현재 스포츠강사에 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스포츠강사제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연구(박준환, 김영주, 2016; 정상
연, 박유림, 시석현, 윤도근, 이규현, 2014)는 시간적 제약, 시설의 열악
함, 스포츠강사의 처우에 대한 스트레스 등의 제한사항 때문에 스포츠강
사제의 효과가 감소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정상연, 박유림, 시석현, 윤
도근, 이규현, 2014). 또한 스포츠강사제도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교사와의 협력체제 구축, 스포츠강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할 분담
확립, 스포츠강사의 연수를 통한 수업개선 등을 주장한다(박준환, 김영
주, 2016).
또한 스포츠강사의 고용상황을 짚은 연구(서재복, 김성일, 2016; 김성
배, 박창범, 2014)에서는 스포츠강사가 겪는 고용불안이 스포츠강사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이직을 고민하게 되는 등의 내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비슷하게 스포츠강사의 직업정
체성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스포츠강사가 갖는 직업적 정체성에 따라 스포츠강사의 인지되는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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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나(서재복, 김성일, 2017), 체육전담교
사와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해 지각되는 감정노동이 직업정체성의 형성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서재복, 김성일, 2017), 직업정체성이 직무만족
도나 역할 갈등에 미치는 영향(서재복, 김성일, 2018)등은 스포츠강사의
직업적 특성이 주는 영향을 다방면으로 조사한 연구이다.
또한 스포츠강사의 삶을 대상으로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고명
우, 김진훈, 이보라, 이호근, 2010)나, 스포츠강사제도가 수업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짚은 연구(김명수, 2015; 박대권, 김영식, 2014)등은
수업에서 스포츠강사가 정책적 목적이나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역할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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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포츠클럽 정책
가. 학교스포츠 파트너십 프로그램
한국의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와 지역사회, 정부의 협력을 통해 이루
어지고 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 스포츠를 제공받는 방식
이다. 또한 이 정책이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엘리트 스포츠의 연계로 나
아가고자 하는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영국의 학교스포츠 파트너십 프로
그램과 유사한 면이 많다.
70년대 영국은 스포츠, 신체활동, 여가 등의 제공에 집중함으로써 Sport
for all의 촉진에 정책적 힘을 집중해왔다. 이러한 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스포츠 접근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스포츠인프라를
향상시키거나 스포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스포츠에 참여할 권
리를 지켜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72년부터 78년까지 7년 동안 지역
스포츠센터는 30곳에서 350곳으로, 실내수영장은 500곳에서 850곳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Sports Council, 1982).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시민들의 스포츠 참여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적 방향성에 변화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Sport for all 프로그램들의 폐지와 축소가
시작되었다. 또한 시민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아닌 특정 그룹(어린이, 노
인, 여성, 소수민족,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정책이 펼쳐졌
다(Mcintosh & Charlton, 1985). 이러한 특정 그룹을 위한 정책들은 선
심성 정책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스포츠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특정 계
층을 타깃으로 선정한 결과 그러한 혜택에서 소외된 어려운 계층이 생겨
났다(가정주부, 한 부모 가정 등)(Henry, 2001). 이는 모두 문제의 원인
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의 증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곧 시민들을 수동적이고 비자발적 존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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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에 기여하였고, 많은 이들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후 사회
투자의 개념이 도입되며 사회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시작
되었다. 이는 사람에게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시민들의 역량 증진이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와 맞
물려서 시민들의 자발성이나 능동성을 계발하고, 스스로의 행동과 지역
사회에 갖는 책임감을 키우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진 대표적인
정책들이 The children act 2004와 Every child mater: Change for
children이다.
따라서 영국의 스포츠정책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경험한다
(Houlihan, 2000). 특히 영국정부는 스포츠라는 것이 개인의 건강증진과
스포츠기능의 향상 뿐 아니라, 청소년의 인성함양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해결의 단초로서의 역할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
렇기에 학교스포츠의 정책 시행에 있어, 교육부 뿐 아니라 문화 관련 부
처나 보건 관련 부처가 함께 이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 여성, 노
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범죄예방이나 건강증진 및
소외에서의 해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Flintoff, 2003; Green,
2008).
이러한 목적 하에 다양한 지원 시작되고, 스포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
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스포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다(School
Sport Partnership Programme). 이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
육을 긴밀하게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영국의 학생들에게 최소한 1주일에 2시간의 질 높은 체육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나며 목표시간은 5시간(정
규체육시간 2시간, 방과 후 스포츠 1시간, 생활체육 및 스포츠클럽 2시
간)으로 증가하였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아니었다(Flintoff, 2003).
이러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격을
갖춘 스포츠 코치를 초등학교에 배치함으로써 체육수업의 질적 제고를
이루고자 하였다. 도한 이 정책의 의의는 대부분의 유소년을 포괄하는
‘학교’를 통해 경제적 계층, 성별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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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학교스포츠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체육중점학교를 거점학교로 하여, 여
러 중학교가 지역을 기준으로 묶여있다. 또한 그러한 중학교를 거점학교
로 다시 여러 초등학교가 파트너십을 이루어 연결되어 있다.
그림1. 학교스포츠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조직 구조
이러한 구조는 지역적 접근성을 토대로 구성되게 된다. 이를 통해 지
방과 지방, 지방과 전국의 연결고리가 완성되며, 위 과정에서 발견된 재
능 있는 학생들은 조기에 양성의 과정을 거친다(정현우, 2013).
나. 스포츠클럽의 기조-Sport for all
스포츠클럽은 본질적으로 학생들의 스포츠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다. 이러한 것은 유럽에서 시작된 Sport for all의 정신과 맥을 같이한다.
Sport for all은 한때 거의 모든 유럽스포츠의 정책적 기조가 되었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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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 정신이다. 관련 헌장 1조와 4조를 통해 모든 사람은 스포츠에 참여
할 권리가 있고, 국가에게는 이를 책임지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European Council, 1975). 시간이 지나며 Sport for all의 대상이
모든 시민에서 일부 취약계층과 유, 청소년 및 학생, 노인으로 축소되었
다. 이렇게 변화된 Sport for all의 정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차
원에서 진행되는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Sport for all이라는 것은 이제는 잘 알려져서 흔한 어구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어떠한 개념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개념은 1975년 European Council에서 관련 헌장을 통해 명문화되었는데,
여러 조항들에서 헌장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첫 번째 조항은 ‘모든
사람이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한다.’, 네 번째 조항은 정부가 민
간조직과 협력하여 Sport for all을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말하
고 있다(European Council, 1975). 결국 위 헌장은 모든 사람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의 사회적 책임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다.
이 정책은 많은 유럽의 국가들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 이러한 성
공은 북유럽에서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이는 여러 가지 사회환경적 요인
에서 기인한다. 먼저 북유럽 특유의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는 이 정책
의 방향성과 맥을 같이 한다. 사회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시민들의 평등
은, Sport for all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포츠를 제공하
는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Sport for all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이념을 토대로 다양한 스포츠 조직들이 만들
어졌다. 대중들의 스포츠 참여를 위해 큰 역할을 하였던 Communist
children's club이나 Worker Sport Federation 등이 그 예가 된다(Skille,
2011).
그리고 당시를 뜨겁게 달구었던 엘리트스포츠와 대중스포츠 사이의 논
의 또한 이 정책의 성공에 영향을 주었다. 근대 올림픽의 아버지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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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쿠베르탱에 의하면 ‘100명이 신체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50명이
스포츠 훈련을 해야 하고, 50명의 스포츠 훈련을 위해서는 20명이 전문
가가 되어야 하며, 20명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5명은 압도적인 수행능
력을 지녀야 한다.’ 고 하였다(Muller & poyan, 2006). 따라서 5명의 압
도적인 선수들은 100명의 신체트레이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인과적 관
계가 성립된다. 이 논리대로라면 엘리트스포츠는 대중스포츠를 이끌어내
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통해 엘리트스포츠의 이벤트 내에
도, Sport for all이 스며들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따라서 많은 국
가들이 Sport for all을 스포츠정책에 반영하였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화 하였다. 물론 최근에는 쿠베르탱의 논리에 반하는 연구결과 또한 발
표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쿠베르탱의 논리는 지배적이었고, 이것이
Sport for all의 성공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하다(Skille, 2011).
이 정신은 본래 모든 시민들에게 스포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스포츠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활
용되어 왔다(Green, 2006). 교육적 효과(Houlihan & Green, 2006)나 시민
들의 건강 증진(Hardman & Stensel, 2003; Green, 2006), 사회 통합
(Collins et al, 1999; Green, 2006), 약물의 오남용과 사회의 안전성 향상
(Home Office, 2006) 등이 그 예가 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분야의 문제들을 스포츠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는 마치 정부가 스포츠를 만병통치약처럼 인식하고, 너무 많은
문제를 스포츠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가져왔고(Coalter, 2007). 정
책적 경향은 변화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Sport for all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정책들은 조금 변화된 경
향성을 띤다(Green, 2006). 이는 시민들의 모두에게 스포츠를 제공하기
보다는, 특정 그룹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
향으로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된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
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Sport for all이 갖는 태생적 한계이다.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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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ll을 스포츠정책에 반영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지
나친 유연성과 구체성의 부족이다(Houlihan & White, 2002).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수단이나 구체적이지 않은 목표는, 정책의 입안이라는 현실에
서 큰 장애물로 다가온다. 목표와 수단을 이념적 지향성에서 찾을 수 없
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 많은 나라에서 적용되어
온 이 관념은, 실제로 구체적이고 정형화된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에 실
패하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의 스포츠 정책은 ‘취약 계층의
유, 청소년 정책’과 ‘엘리트 스포츠의 육성’으로 나누어지며, 이전보다 더




1. 연구 패러다임 및 방법
본 연구는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시작한다. 사회구성주의에서는 사
람들이 그들의 세계를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그렇
기에 사람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발전시킨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주관적 의미들은 매우 복잡하고 유형
화되기 힘든 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적은 수로 범주화시키기보다는 시각
및 관점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개인에게 달려있다기
보다는 사회문화적 규범과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며 형성
된다.(Cresswell, 2012)
이러한 맥락 하에서 정책집행자들의 인식과 정책집행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 대상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최대한 신뢰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책
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정책과 현장을 이해하고자 문헌분석,
심층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다각검증법(multiple operationalism)
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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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가. 문헌 분석
교육부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 중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서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학교스포츠클럽을 위한 정책문서는 1년에
한부씩 생산되어 왔다. 이러한 문서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을 교육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부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비교적 자세히 제시된다.
표 3.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교육부 문서
나. 심층면담
심층면담의 대상자인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질적 연구방법 중 의도적
표본추출법 중 기준 표본 추출을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기준(나이, 성별, 경력을 고려)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연구 참여
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집행자에 대한 심층면담
을 진행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집행자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지도하는
교사가 된다. 이 중 학교스포츠클럽을 ‘3년 이상’ 경험한 정책집행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경력의 기준은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에 출전’하는 ‘경쟁종목’을 지도한 경력만을 포함하였다. 또한 ‘주2회 3달
연도 문서명
2008-201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계획
2013-2016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
2017-2018 학교체육 활성화추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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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지속적인 지도 활동만을 포함하였다. 이는 학교스포츠클럽 정책
집행과정이 밀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름(가명) 나이 성별 직위 정책집행경력 면담 시기
김민재 51 남 부장교사 9년 2019. 2
나성중 50 남 부장교사 8년 2019. 2
마창현 40 남 부장교사 6년 2019. 2
김선영 39 여 부장교사 5년 2019. 2
박인홍 35 남 부장교사 6년 2019. 2
김윤혁 39 남 부장교사 7년 2019. 3
황연태 49 남 부장교사 9년 2019. 3
김민성 32 여 교사 6년 2019. 3
박기성 31 남 교사 3년 2019. 3
장한영 34 남 교사 4년 2019. 4
박주영 37 남 교사 5년 2019. 4
표4. 연구 참여자 정보
연구자는 현장에서의 일선관료를 심층적으로 면담하는 것이 연구의 핵
심이라 판단하였다. 특히 정책집행의 주체이자 정책대상 집단과의 상호
작용이 활발한 일선관료는 정책집행과정의 분석에 있어서 필수적인 연구
대상이 된다.
연구 대상의 확보는 임의표본추출방식(convenience sampling)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대상의 면담은 2월 말 이후부터 시작하여 4월 말
까지 총 2개월가량 지속하였다.
면담의 주제는 크게 정책집행자의 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부분과 학교스포츠클럽의 지도 및 운영과정에서 느끼고 경험한 바로 나
누어진다. 이러한 면담 질문은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구성되었고, 경우에
따라 비구조화된 면담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주제와 배경, 목적 등을 간략히 설명하였고, 이
에 대한 활용과 익명의 보장, 면담 중단이 가능한 점 등의 일반적인 면
담에 대한 내용 또한 설명하였다.
면담은 카페와 조용한 식당, 술집 등에서 진행되었고, 대체적으로 1시
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심층면담이후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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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면담은 신뢰성의 확보를 위해 동의를 얻은 후, 면담내용을 녹음하였다.
또한 파일은 암호화하여 연구자의 개인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면담노트는 학교스포츠클럽의 지도 및 운영 중에 경험한 사실들에 대해
요약 및 서술하였고, 이는 연구자의 개인 책상에 보안처리한 후 보관 중
이다.







•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학교스포츠클럽의 이상적인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요?
• 학교스포츠클럽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이유는 무엇인가
요?
• 학교스포츠클럽이 학교를 변화시킨 점은 무엇인가요?
•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학교스포츠클럽 ‘방과 후 학교’나 ‘토요스포츠데이’, ‘체육수










• 학교스포츠클럽을 처음 지도할 때의 소감을 말씀해주시겠
어요?
• 학교스포츠클럽을 어떠한 이유로 지도하게 되었나요?
• 학교스포츠클럽 지도하면서 경험한 좋은 기억은 어떠한 것
이 있나요?
• 학교스포츠클럽 지도하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 학교스포츠클럽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하였
나요?
•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했으면 하는 것은 무
엇인가요?
• 학교스포츠클럽에 통해 학생들은 어떠한 경험을 하나요?
•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것을 목격한 사
례가 있나요?
• 학교스포츠클럽을 담당하는 것 대해 동료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학교스포츠클럽 예산은 적절한가요?
• 학교스포츠클럽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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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과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Cresswell(2012)이 제시한 질적 연구 자료
의 분석방법 6단계를 이용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이는 자료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동시에, 아이디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심층 면담 자료의 전사를 진행한 후, 주요 연
구를 위한 자료로 이용하였다. 전사 작업은 연구자 본인이 내용을 이해
하고 흐름을 파악해야하기에 스스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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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진실성
질적 연구에서는 활동된 자료의 진실성에 따라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
도가 판단된다. 이를 위해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수행 이후 도출
된 연구결과를 Lincoln & Cuba(1985)가 제시한 삼각 검증법
(triangulation), 동료 간 협의(peerdebriefing),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의 방식을 활용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4. 연구의 윤리성
질적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민감한 주제를 접하는 경우가 종
종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연구의 윤리성을 위해 2018년 12월에 소속대학교의 연구심의를 의뢰
하였고, 2019년 2월에 최종승인을 받았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연구자가 고려한 윤리적 요소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연구결과에 연구 참여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기술하지 않고,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 및 보관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은 후 녹음을 진행하였다.
또한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면담을 중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셋
째, 연구 중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모두 암호화 및 보안처리 하여
보관하였다. 넷째, 연구 중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는 모두 연구자에
게 책임이 있음을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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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1.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의 지도교사는 학교스포츠클럽 정책 인식하고, 이를 바
탕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따라서 교사가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집행의 방향성과 목표가
학생들에게 다르게 투영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교사들의 정
책 전반에 대한 인식과 정책목표의 인식,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 정책전반의 인식: “힘들지만 좋은 것”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스포츠클럽의 전반에 대해 “힘들지만 좋은 것”으
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가지의 방향성으로 나타났다. 첫
째로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체육수업의 보완재로서 인식하는
것이었다. 둘째로 학생을 통한 대리만족 기회를 얻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세 번째는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써 인식하고 있었다.
1)체육수업의 보완
<연구참여자 #1>은 학교의 체육수업시간에는 교육과정이나 아이들의
기능수준과 흥미수준에 따라 제약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도 일주일에 세 시간으로 정해져있으며, 시간 또한 반별로 배당된
운동장 혹은 체육관 시간을 활용하여 이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아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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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다르게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들
이 흥미로워하는 종목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흥미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다는 점을 이야기 한다. 또한 기상 조건에 따라 학생들과
의 합의하에 언제든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선
정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교체육시간에는 교육과정에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기상현상이나 학교실정에 맞추어 종
목의 제약이 큰 것 같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아침이나
중간놀이 방과 후에 이루어지다보니,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1>
이와 비슷하게 <연구참여자 #3>은 스포츠클럽이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준 높은 활동이 진행된다고 인식한
다. 그렇기에 체육시간보다는 기능적인 면에서의 발전적인 형태로 나타
난다고 인식하고 있다.
체육시간에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스포츠클럽은 본인
들의 선택으로 들어간 것이죠. 자신의 선택이 있었던 것
도 있고요. 학교체육시간에는 여러 종목을 하게 되고 그
런데 학스클은 원하는 종목을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고
요, 그리고 잘하고 싶어 하는 학생, 잘하는 학생들이 모
여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
요. 기능적인 것을 발전시킬 수 있고요.
<연구참여자 #3>
이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연구참여자 #5>는 체육활동을 통해 인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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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실천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통해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인성을 배우는 반면 학교스포츠클럽에서는 스포츠맨
십 팀플레이 등의 스포츠인성을 배우고 있다고 인식한다. 같은 인성적인
부분이지만 방향성이 다르게 진행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체육시간에도 조금 배우기는 하는데, 학스클
처럼 일관되게 배우는 것은 힘들긴 하니까요. 이게 다양
한 것을 배우다보니 인성 쪽, 일상에서의 인성부분 경험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고, 학스클은 스포츠
기능과 더불어 종목이해도, 팀플레이, 스포츠맨십 등 스
포츠에서의 인성부분. 다른 방향성을 추구 하는 거죠. 같
은 인성이라도 방향성이 다르니까요.
<연구참여자 #5>
2)대리만족의 기회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의 활동을 통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며 대리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경험하
지 못했거나 현재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자신을 투
영하는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자생적인 학스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축
구, 야구 같은 것들을 학원도 안다니고 했으니까 우리들
끼리 학교대표를 뽑고. 약속도 다른 학교랑 몇월 몇일에
붙자. 이렇게 애들 손에서 교사의 그런 게 하나도 안 들
어가고 애들 차원에서 다른 학교에 원정 가기도, 오기도
하면서 학스클을 했던 거죠. 그때 그랬던 운동을 하면서
학창시절에 좋은 추억도 많이 생겼고. 우정이라든지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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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맨십. 때로는 어른들이 개입하지 않다보니까 갈등도 생
기긴 했는데. 그런 와중에서 조금 씩 성장하는 느낌을 받
았던 것 같아서. 요즘 학생들은 운동도 많이 못하고 자라
다 보니까. 내가 지도자로서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운동
좋아하는 애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생각이 컸죠.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 #6> 역시 이와 비슷하게 아이들의 행복에 자신의 행복을
동일시하고 있었다. 친구들과 다함께 협력하는 모습이나 기뻐하는 등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 참여하고자 할 때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즉 아
이들이 학스클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친구들
간에 협력하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아이들이 그야말로
참여하고 땀 흘리고 그런 것 볼 때 가장 보람 있죠.
<연구참여자 #6>
위의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 #6> 이외에도 학생들의 기쁨과
희열에 자신의 보람을 투영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과정은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며, 교사
의 본질이기도 한 부분이다.
3) 부담 더하기 부담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하
고 있었으나, 지도 활동에 보람을 느끼는 연구참여자까지도 부담스러운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서 내적인 동기부여가 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시간
과 에너지의 소모가 크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일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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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에 대한 부담 또한 크게 나타났다. 전문성에 대한 부담은 자신의
전문성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
러한 연구참여자는 주로 학교스포츠클럽의 업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참여자 #6>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에 대한 부
담을 이야기 하고 있다. 공간적인 문제라거나 대회출전과 같은 교외로
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종목
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스포츠클럽 자체의 구조적 특
징에서 발현되는 경우도 있다.
아무래도 시간이죠.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1주일에 한
두 번 하더라도. 짧다면 짧지만, 다른 업무를 할 시간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이나 공간적인 것. 날씨
라던가 이런 것들을 피할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요. 또 대
회 출전 같은 것은 힘든 부분이 있죠. 아이들을 인솔하
고, 심판을 배정하고, 기록을 정리, 관리하는 것. 이런 것
을 협회나 단체에서 지원을 해주어야하는데. 그게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만 봐주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
습니다.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4>는 전문성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 한다. 전문성이 부
족하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로는 학교스포츠클럽 업무를
맡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부담에 의한 탈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4>처럼 자발
적이고 의욕적이었던 교사도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
제 비자발적인 교사가 받는 부담감은 이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교사가 하는 것이 좋은 것 같
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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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경우는 제가 워낙 잘 모르는 경우이고 이러
한 경우가 잘 없죠. 특히 학스클은 운영은 어찌 할 수 있
겠으나 지도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안하려고 해요. 내년
부터는
<연구참여자 #4>
이와는 별개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나가서 경험하는 부담도 존재한
다. <연구참여자 #1>의 경우 학교스포츠클럽의 대회에 출전하는 것보다
훈련과정에서 학생들이 더 즐겁게 참여하였다고 이야기한다. 실제 대회
는 동기부여가 되고, 좋은 의미로도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대
회에서 경험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스포츠로서 의미 있는 승부가 이루
어질 때라고 말한다. 실제 이 교사의 학교는 대회에 나가서 압도적이고
굴욕적으로 패배함으로써, 학생들이 경험하는 패배와 좌절이 승리할 때
얻을 수 있는 희열과 성취감보다 더 큰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패배하
더라도 나의 문제점을 돌아볼 수 있는 반성적 의미로서의 패배가 아니었
기에 이러한 인식이 나타났다.
그래서 학스클 지도교사 대상의 설문조사에 썼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받으면 무조건 대회를 출전해야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내년의 예산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
한다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훈련을 하는 과정은 너무 즐겁게 참여하
는데, 학스클 대회는 이미 학교마다 수준차이가 커서 압도
적으로 패배하는 경험을 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훈련은 너무 재미있었는데, 대회에
나가서 너무 압도적으로 지니까 슬펐다. 대회는 안 나갔으
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예산지원의 경우 대회 출전유무를
조사해서 대회 출전하면 100%지원, 미출전은 50%정도 지
원을 해주는 느낌으로 예산을 차등분배했으면 해요. 어쨌
든 학스클 운영을 하는 것이고, 대회만 안 가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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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걸 설문에 썼어요.
<연구참여자 #1>
위의 경우들처럼 교사들은 다양한 이유로 부담감을 느끼고, 이러한 부
담감은 하나의 이유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중첩될 수
있기에 교사의 부담에 대해 조심히 접근해야 한다.
나. 목표 인식: 교육적 수단
1) 신체활동 기회제공의 수단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들에게 신체활동,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스포츠클럽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스포츠를 경험한다는 것의 의미를 스스로 확장시키며 이
해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체육활동의 경
험, 대회 경험, 실패 경험, 운동기회 등의 다양한 용어를 활용하여 체육
을 경험한다는 것의 가치 및 유용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는 사용하
는 단어는 다르지만 결국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학생들이 체육에 대한
경험을 제공받는 것을 학교스포츠클럽의 목표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
낸다.
목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의 신
체활동경험을 기회를 제공해주자. 하는 게 큰 목표였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특기신장을 하고, 여가시간을 활용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거죠
<연구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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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조금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연구 참여자 #6>은 스포츠를 경험
함으로써 체육을 아이들의 특기로 만들어 준다거나,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취미생활의 하나로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말한다. 이는 학교스포츠클럽에서 스포츠문화에 대한 경험을 제
공하는 것이 여가 및 취미생활을 통해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
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즘 학생들은 운동도 많이 못하고 자라다 보니까. 내
가 지도자로서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운동 좋아하는 애
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생각이 컸죠. 이런 게 쌓이면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구 참여자 #8>
또한 이와는 별개로 요즘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이 부족하기에 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연구 참여자의 인식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 #8>은 학
생들의 부족한 운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지에 대
한 명확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운동 기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동경험을 한다면, 앞으로 학생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상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일반 아이들도 다양한 클
럽스포츠를 경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
고 보이는 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못하더라고 경험하면 실패경험이라도 얻는 거니까. 이
게 실패하더라도 대회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경
험, 그리고 거기서 좌절하는 경험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의 대회를 통해 입상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학생들이 스포츠 문화를 경험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인식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 #9>는 대회를 통한 입상이나 성공
경험, 승리도 중요하지만, 실패경험, 좌절하는 경험 또한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성공의 경험과 우승의 경험, 승리의 경험은 더 할 나위
없이 기쁘고 보람찬 것이지만, 실패경험과 좌절하는 경험 또한 학생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경험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성이 없더라도, 즉 학스클 운영자가 반드
시 지도를 하지 않고, 환경만 만들어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어렸을 때 애들끼리 해서 다른 학교랑 시
합도 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때 누가 가르쳐준 게 아
닌데 스스로 연습하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 치어리딩
을 한다면, 아무도 전문성이 없다고 해도, 요즘은 축구에
서 무회전 킥을 하는 방법이 인터넷 유투브에서 엄청나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어떤 종목에서 전문
적인 지도가 없더라도. 그러한 모여서 운동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원을 해주면 학생들끼리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
다.
클럽 만들어 놓고 아이들끼리 하도록 만 해주면 된다.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애들끼리 티볼 게임 하라고 하면.
알아서 기능도 올라가고 되니까 없애지 말고 유지는 해
달라. 이렇게 말은 해뒀죠.
<연구 참여자 #4>
심지어 <연구 참여자 #4>는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자가 마땅하지 않다
면 그냥 아이들을 관리만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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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시간만 제공하는 것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다.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실력을 기르고, 부족한 점
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학생
들에게 좋은 지도자나 효율적인 학교스포츠클럽 조직 및 관리가 제공되
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인성교육 수단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인성교육의 실천은 거의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스포츠클
럽의 목표로서 인성 교육적 측면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들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인성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를 통해 학생의 인성적인 성장을 확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포츠를 통해서 아이들의 분출욕망을 격렬한 스포츠
를 통해서 해소함으로써 인성교육과 연결되는 것을 기대
하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2>
나아가서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서 인성적인
것. 배려, 규칙을 지키고,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나 무언가
를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운동을 하면 스
스로를 좀 객관화할 수 있으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것도 배웠으면 하는 거죠.
<연구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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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 참여자 #2>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인성교육을 목표로
인식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 인성교육은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위의 두 연구 참여자가 목표로 했던 인성교육은 개인의 수양이나 개인적
인 발전을 말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스포츠를 통해서 내적인 욕망을 분
출하는 것은 개인의 인성적인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6>은 규칙을 지키고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자기절제를 배운다거나,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것,
자신을 객관화 할 수 있는 것 등을 배우는 것 또한 개인적인 성장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인성교육의 개인적인 측면을 학교스포츠클럽의 목표로 인식하
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연구 참여자도 존재한
다.
4~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선후배간의 존중하
는 문화, 끈끈하게 지내는 모습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3>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면 체육을 함으로써 생활에 전이
되는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체육을
통한 전인적 성장? 물론 기능적인 것들 또한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단체 활동도 하고 협력하는 것 그런 것
들을 우선적으로 목표로 하는 편인 거죠. 시간 지키는 거
나 배려하는 것 인성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연구 참여자 #8>
위의 <연구 참여자 #3>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
는 인성 교육적 지점이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발전보다는 공동체 친화적
인 학생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선후배 간의 존중하는 문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끈끈하게 지낼 수 있는 모습은 학생들이 서로를 배려
하는 마음과 차이에 대한 존중의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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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구 참여자 #8>은 학생들이 단체 활동에 익숙해지고, 친구
들과 협력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니는 것 등을 학교스포츠클럽의 목표로
인식하고 있었다. 단체 생활이라는 것이 상대를 나와 같은 하나의 존재
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공동체적 마음을 학교스
포츠클럽 활동을 학생들이 키워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 외 인성 교육적 목표의 측면은 개인과 공동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생들 간의 팀플레이를 강조했고, 승부보다는 학교단위
에서의 협동을 강조하더라고요. 대회에서. 그런 것을 보니
교사들 간에도 서로 승패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였고, 학생
들에게 서약서를 받도록 하여, 인성적으로 학생들이 승패
에 집착하지 않고 스포츠를 통해서 인성계발을 하도록 이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9>
스포츠 내에서 친구들을 배려하고, 못하는 아이들을 격려
하는 그러한 것들은 확인하였죠. 사실 좀 더 확인하려면
담임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저희 반은 없었죠. 저
희는 뽑기로 했기 때문에요.
<연구 참여자 #5>
<연구 참여자 #9>는 학생들의 인성 교육적인 측면 중 학생 간의 팀플레
이나 협동, 승패에 집착하지 않고 결과에 승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길러
주고 싶은 부분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스포츠맨십과 관련된 부분이다.
팀 내외와의 관계에 있어서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는 모습이 발현되는 것
이 <연구 참여자 #9>가 바라던 학생의 성장 목표 일 것이다. 같은 팀과
의 협동, 타 팀과의 정정당당한 승부 등은 학교스포츠클럽의 목표로서
인식되는 스포츠맨십의 예시가 된다.
이외에도 <연구 참여자 #5>는 <연구 참여자 #9>와 같은 스포츠맨십
이지만 팀 내외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스포츠맨십이라기보다는 개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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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 있어서 스포츠맨십을 이야기하고 있다. 운동 기능 수준이 떨
어지는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다거나 화풀이를 하기 보다는 따뜻하게 대
해주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성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학교인식 제고의 수단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활기찬 학교분위기의 형성은 그 어떤 연구 참
여자도 학교스포츠클럽의 목표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활기찬
학교분위기라는 것이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
행하고, 이러한 활동에 만족감을 느낄 때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
래와 같은 부분은 활기찬 학교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연구 참여자들의
학교스포츠클럽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회 나갔던 시간들이 가장 감사하다는 그런 것들을 듣
다보니까. 이러한 애들은 예전의 나처럼 운동 경험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애들이 요즘 학원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학부모님들도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초등학교시절에 이런 경험을 갖게 해주셔서 아침에
일찍 나서서 운동도 하고 학원 안갈 때 대회도 가고. 궁극
적으로 학교가 참 좋은 곳이다. 학교라는 곳이 입시경쟁이
든 뭐든 장기적인 레이스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경험들
이 학교를 너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됐으면
한다. 그리고 힘들 때 운동을 하면서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즐겁게 생활했던 기억을 넘기고 싶은 거죠.
<연구 참여자 #8>
학교스포츠클럽은 어쨌든 애들이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
로 반영하게 되고 아이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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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연구 참여자 #1>
위의 <연구 참여자 #8>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학교가 즐거운 곳이고,
학교에 대한 기억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써, 이것이 제대로 실행될 때 학교가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를 유
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학교스포츠
클럽을 통한 스포츠 경험의 제공으로 이루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1>의 경우 학교스포츠클럽의 특성이 학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즉 종목의 선정에서 학생의 욕구를
반영한다거나, 운동의 수준을 참가하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참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의 장
점이다. 이는 참가인원이 많은 체육수업에 비해 수준의 조정과 종목의
선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야기한다.
이외에도 활기찬 분위기의 조성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이 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8시부터 9시까지 진행했는
데, 7시30분 이전에 오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아이들의 만
족도와 열정이 대단했기 때문에. 대회 에서 본선진출을 못
했지만. 서로 돕고, 즐거워했고, 이런 게 되게 컸죠.
<연구 참여자 #1>
어떤 애가 있었냐면 학교를 오고 싶어 하지 않는 애에
요. 학교를 오기 너무 싫어하는 거 에요. 근데 배드민턴을
치고 나서 얘가 제일 빨리 오는 거 에요.
늦게 오고 교실가기 싫어하는 아이가 제일 일찍 오는 거
죠. 체육관 불 켜놓고 네트 쳐놓고 세팅 끝내놓고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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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 에요. 끝나고 하이파이브하고 상대팀 인사하고, 선
생님한테 인사하고, 저한테 와서 인사할 때, 제일 예쁘다
는 생각을 많이 하죠. 애도 밝아지고요.
<연구 참여자 #7>
아이들이 잘 따라오죠. 참여도는 일반 수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요. 다른 수업에서는 이렇지 않은데 싶은
애들도 아이들이 본인이 흥미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연구 참여자 #6>
위의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6>, <연구 참여자 #7>은 학
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에 흥미를 갖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활
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자발적인 참여는 학교 내의 다른 활
동으로도 전이될 수 있기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활기찬 학교분위기의
형성이 기여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위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7>의 발언에서 학생들이 학교
스포츠클럽의 훈련 및 활동에 적극성을 갖고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그러한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만족해하고 즐거워하
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연구 참여자 #6>의 발언에서 더 크게 그러난
다. 다른 수업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학생이 흥미를 느끼는 학
교스포츠클럽 활동에서는, 일반 수업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발
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이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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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회의 인식: 심화된 배움의 장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통해 다양한 것을 심화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표현한다. 이는 실제적인 스포츠경험일 수도 있고, 높아
진 동기부여를 통한 높은 수준의 대회일 수도 있다. 또한 대회의 과정에
서 경험하는 승리와 패배에서 비롯하는 희열과 좌절일 수도 있다. 이러
한 것 모두 하나의 배움으로 인식하는 연구참여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지나친 수준에서의 좌절이나 굴욕적인 수준의 패배는 지
양되어야 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는 연구참여
자도 존재하였다.
1) 실제적인 스포츠 경험
<연구참여자 #1>은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회를 경험한다고 한다. 일반적인 반별 시합
이나 옆 학교와의 친선 시합과는 다른 무게감을 느낄 수 있기에 개인을
단체보다 우선시하는 학생들이더라도 팀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인성적으로 교육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스포츠맨십
이라던가. 사실 5,6학년의 경우 대회에 나가봤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는 것보다 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
런데 대회 경험이 없었던 4학년의 경우는 그런 게 없더
라고요. 훈련을 하면서 얘들도 내가 잘하는 것보다 희생
해서라도 팀이 이기는 게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보였어요. 내가 득점하기보다는 팀의 득점확률을 높이는




조금 비슷한 맥락에서 <연구참여자 #2>는 일반적인 시합과는 달리 유
니폼을 제작하고, 자신의 이름이 쓰여 있고, 자신만의 등번호가 적혀있는
상태로 훈련 혹은 경기에 임한다면 일종의 공동체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소속감이나 일체감과 같은 부분에서 다른 학교
와의 경쟁심이 더 커지고 있다고 인식한다.
일종의 장치가 될 수 있었죠. 그냥 티볼 훈련을 할 수
도 있는데, 대회라는 장치를 통해서 일종의 공동 목표가
생겼고, 이를 통해 한배를 탔다는 소속감도 느낄 수 있
었습니다. 또한 유니폼도 제작을 했고요. 자신의 이름과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스포츠클럽 대회가 학생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심이나
승부욕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대회라는 목표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채로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것은 학생 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큰
동기 중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
<연구참여자 #6>은 학생들이 승패를 나누는 것이 일종의 동기유발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어느 시점에 훈련이 끝나고, 어느 시점에
다른 학교와의 시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적당
한 긴장감을 제공한다고 한다. 하지만 과열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역시
늦추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스포츠라는 것이 승패를 나누는 것이 일종의 동기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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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지점을 갖는 것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스포
츠를 경험하는 것에 대회참여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하지 않다는 전제 하
에서요.
<연구 참여자 #6>
<연구참여자 #3>은 학교스포츠클럽 대회가 소수의 학생들만이 돋보이
는 대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회가
없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스포츠라는 것은 실질
적으로 승패가 나뉘어야하고, 순위가 매겨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기에
대회가 없이 연습만 하는 것은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심지
어는 일부 학생들의 전유물로 대회가 인식된다면 규칙을 조금 변경해서
라도 대회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스포츠의 기본적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대회가 없
으면요. 연습만하고 대회 경기 없이 진행되는 것은 의미
가 퇴색될 것 같아요. 룰을 보완하여 소수의 아이들이
주목받는 것을 없애는 것이 있어야 하더라도 대회 자체
는 유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연구 참여자 #3>
이처럼 학교스포츠클럽은 동기부여의 역할을 함으로써 학생과 교사에
게 적당한 긴장감과 재미, 흥미를 제공해준다.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얻는
팀으로서의 무게감과 소속감, 일체감 등의 경험은 학생들이 단체의 중요
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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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열과 좌절의 장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실제로 경기 후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다. 물론
리그경기를 진행함으로써 무승부를 경험할 수 있으나 그와는 다른 맥락
에서 승자와 패자가 늘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승자가 승
리의 희열을, 패자가 패배의 좌절을 경험하는 것은 스포츠인으로서 당연
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더
라도 이를 바탕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3>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좌절과 상심이 실재 존
재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순기능이 훨씬 많고, 동기부여나 성취감과
같은 것을 얻을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팀 내
에서의 비난을 막음으로써 팀워크를 증진시키고, 팀을 하나로 만들고자
하였다. 대회를 통해 외부의 적을 만듦으로써 팀이 더욱 단단해지는 효
과도 거두었다고 이야기한다.
대회를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좌절이나 상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동기부
여도 되고, 성취감도 엄청나고요. 사실 우리학교는 서로
간의 비난을 되게 엄격하게 막았거든요. 이러한 것은 우
리 팀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는 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주지했죠. 사실 외부의 적이 없으면 내부의 끈끈함이 유
지되기 힘들기 때문에 대회라는 것이 참 중요했죠.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1>은 대회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학
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대회에 나갈 때와 나
가지 않을 때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인식하고 있다. 대회에 나가서 이긴
다면 성취감을 얻을 수 있지만, 패배할 때 경험하는 상심이 더 큰 경우
로 기대될 때는 출전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
다. 즉 팀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나가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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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고 한다.
강제적으로 대회에 나가지 않을 때 기능적으로 부족한 학생들도 학교
스포츠클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학교스포츠클럽 본래의
의도와 목표인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의 개선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저는 대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대회에서 발휘하고, 성취감을 얻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훈련에는 즐겁게 참여를 하면서, 대
회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면, 패배
의 상실감과 출전에서의 성취감보다 훨씬 클 것이기에
반드시 강제성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대회에 안 나간다고 하면 학생들의 체력증진, 학교생
활만족도를 높이거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데, 어쨌든 대회에서는 이기고 오는 게 만족도, 성취감
이 높기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을 1군으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참가가 의무가 아니었으면 해요
<연구 참여자 #1>
<연구참여자 #7>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경기에서 뛰지 못하
는 상처는 경험할 필요가 없는 상심과 상처라고 인식하고 있다. 학교스
포츠클럽 대회의 특성상 교사들이 빠르게 경기를 마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특히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스포츠기회가 제
한되고, 제한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학생은 우수한 학생일 수밖에 없
다고 인식한다.
후보는 아예 못 뛰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이게 리그
라면 섞어서 뛸 수 도 있는데 원래는 1차전, 2차전을 하
기도 하는데 선생님들은 편의에 의해서 한번에 끝냈으
면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단판으로. 그러면 지거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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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못 뛰는 아이들이 생겨서, 상처로 다가오는 거죠. 아
무리 좋게 포장해도 선수가 게임을 못 뛴다는 것은 상
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연구 참여자 #7>
이렇게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통해 좌절하
기도 하고 희열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




가. 조직의 과정: 규격화된 문
학교스포츠클럽 담당교사들은 학교스포츠클럽의 조직, 지도, 운영을 총
괄하여 진행한다. 대부분의 경우 혼자서 이러한 세 가지 과정을 모두 진
행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과정을 어느 정도 정형화함으로써 혼자서도 정
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직의 과정을 ‘규격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규격화 된 문’으로 표현해보았다.
1) 공정한 선발과정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스포츠클럽의 조직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참여하
고자 하기 때문에 이를 선발하기 위한 과정과 기준을 필요로 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기준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공정한 기준인지에 대한 여
부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출석을 통한 성실도를 확인하였고, 기
본적인 기능수준을 확인하여 이를 통해 선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1>의 학교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학생들과 훈련하였
다.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로 인해 학생의 선발은 있어야 하지만 그 외의
학생들에게도 스포츠 경험이나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
났다.
3주정도 기본기능 훈련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출석. 이
렇게 훈련을 해서 선발을 했죠. 이는 떨어지는 학생들에




또한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8> 역시 학
생들의 성실도 및 출결을 체크하여 이를 선발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성
실도는 학생의 실력 향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능과 실력적인 부분도 함께 걸러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로는 출결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이는 성실성
과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러한 성실성은 실력의
향상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기 때문이죠.
<연구참여자#2>
최우선은 성실도. 매번 출석체크를 해서 성실도를 기준
으로 삼았죠. 그 다음은 타격을 기준으로 했죠. 수비와
타격 연습을 따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비거리가 멀리
나오는 친구를 위주로 했죠.
<연구참여자#3>
대회 나가는 거는 애들 모았을 때 티볼 같은 경우는
25명. 다행히 막 40명 이렇게 온다고 한 적은 없었어요.
송구, 타격 이런 걸 선발 테스트 같은 것을 형식으로 했
는데. 막상 2명 뽑고자 하는 인원에서 두 명 오버되고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걔네도 하자.
대신에 연습을 하는데, 대회에 가는 기준은 선생님한테
묻겠다. 이 아이가 운동을 하면서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1순위. 그리고 두 번째는 연습을 성
실하게 나오는 게 두 번째 순이다. 실력과 무관하게. 실
력은 그 다음문제다.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연구참여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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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된 정책 수혜자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인식한다. 학생들은 학교의 대표가 되고 학교스포츠클럽 대표로
선발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운동기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이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스스로에게 무력
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타인의 핀잔이나 비판에 상처를 받
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학교스포츠클럽의 선발전에 참
여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운동에 흥미가 있고, 잘하는 학생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것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이미 제한된 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3>은 현재의 학교스포츠클럽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활
동을 통해 새롭게 체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
단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려면 기능이 좋아야
하고, 흥미가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학스클에 주로 참여하는 학생들
은 이미 기능이 좋고, 관심이 있는 학생들로 한정 되는 거
죠. 그리고 학스클을 통해 새롭게 체육에 관심을 갖는 경
우는 거의 없고요.
<연구참여자#3>
<연구참여자 #8>은 이렇게 기능이 부족한 학생의 심리가 어떠한 과정
을 통해 고착화 되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 #8>이 고민
하고 있는 학생의 부족한 기능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싫어하게 된 것인지,
운동을 싫어하기 때문에 기능이 부족해진 것인지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
다. 하지만 결국 둘 다 기능도 떨어지고 운동도 안 좋아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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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건데, 안 좋아
서 못하느냐 , 못해서 안 좋아 하느냐와 같은 거예요. 누
구나 집단에서 우위에 있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은 누
구나 가진 욕망인데. 내가 만약 반에서 운동을 잘하는 편
이고 하면 클럽도 신청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기능도
높이고, 위안도 얻고, 성취감도 얻고 이럴 텐데. 기능이
부족한 학생들은 가봤자 잘하는 애들한테 밀리고, 실패경
험만 쌓이고, 안 좋아라고 스스로 여기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제 아이를 보면서도 운동을 잘 못하니까 체육
을 점점 안 좋아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있는데,
그러다보니 점차 못하는 아이들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8>
<연구참여자 #1>은 기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더욱 큰 기회가 주어지
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기능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있는 학생들은 조장이
되어 낮은 학년의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고, 훈련의 장이 되고 있었다. 이
는 기능수준이 이러한 자리에 앉게 되는 요건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이는 결국 기능수준에 따른 기회에 차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은 6학년. 4,5,6학년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에. 그리고 4,5 학년의 투표로 뽑혔습니다. 아이들이 리더
십을 갖고 있고, 운동기능이 뛰어난 학생이 조장이 됩니
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임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접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주
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장아이들이 아침훈련
이외의 시간에는 조장의 지도하에서 훈련이 진행되었습
니다.
<연구참여자#1>
<연구 참여자#9>는 더 이상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지 않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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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교스포츠클럽이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기능이 우수한 학생들만
의 전유물이 되어있음에 회의감을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사실 업무였어요. 그리고 여학생 학스클이 운영이 되어
야 하니까 운영을 한건 데 그 이후로는 재미도 느껴서
하게 되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업무도 아니고, 학스클이
운동 잘하는 애들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좀 회의감이 들
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었죠.
<연구참여자#9>
3) 정해져 있는 종목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어떤 종목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을 진행
할지 교사의 차원에서 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스포츠클럽
의 종목은 다양하지만,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교사는 다양하
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종목에 따른 체육 용품이나 학교의 공간적 환경
같은 것을 고려할 때, 학교의 실정에 맞고, 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학교
스포츠클럽의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1>은 학교스포츠클럽의 종목선택에 있어 아이들이 관여
하는 바가 없다고 표현한다. 몇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학교만의 전
통 같은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부분은 관성에 의한 것이
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보아온 종목이기 때문에 흥미와 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을 정하는 것에는 크게 아이들이 관여하지 않습니
다. 작년의 종목 선택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이어져오던
종목적인 관성에 의한 선택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익숙해
할 것이고, 흥미나 관심도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
다. 종목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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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구참여자 #1>
이와는 달리 <연구참여자 #5>는 자신의 전문성이 어느 종목에 있느냐
에 따라 기존에 해오던 종목을 바꾸는 선택을 하고 있다. 이는 지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티볼 종목
을 가르치면서 규칙이 미묘하게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전문성이 있는 종목에 대한 선택이 단지 수월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생
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것이 나타난
다.
토요티볼이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토요 티볼에서도 배우고, 저한테도 배우고 했죠. 기초기
능 위주로 많이 하기도 했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요. 이게 게임을 하다보면 미묘하게 규칙이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민망한 경우가 좀 있었죠.
그래서 2학기 때 배구를 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죠.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 #6>는 종목의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전문성과 선호를 통해 선택하고 있었다. 지도의 수월성이나 학교의 환경
을 고려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즐겁게 지도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은 내적인 동기부여가 강하게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벅찬 마음으로 했던 것 같다.”라고 표현된다.
뭐 할래 이러시길래 축구를 했죠. 그냥 축구를 좋아하니
까. 체육부장님도 형님이었는데 축구를 좋아하니까 같이
지도 했죠. 어떤 목적을 갖고 한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고, 단지 벅찬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할 때가 진짜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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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8>
종목에 대한 선택은 아이들의 선택은 아니에요. 지도 교
사가 지도할 수 있는 선택지 안에서 종목이 선택되다보
니까 아이들의 희망을 전적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학교의 시설 같은 것도 고려가 되어야 하구
요.
<연구참여자 #6>
위의 연구참여자들은 종목의 선택을 학생들에게 맡기지 않고 교사의 지
도전문성이나 선호에 따른 선택을 하고 있었다. 혹은 학교에서 몇 년 전
부터 관습처럼 내려오는 종목을 선택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다. 이러
한 모습은 요약하자면 이미 학교스포츠클럽의 조직과정에서 종목이 정
해져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 지도 과정: 모래사장에 집짓기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스포츠클럽의 지도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친
다.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학생들이 제일 재미있어
하는 시간으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학교스포츠클럽의
지도는 지도자 수급의 문제가 매년 지적되어오고 있다. 이는 미비한 보
상 때문에, 내적인 동기부여가 안 되는 교사들이 하기에는 부담이 큰 정
책 때문이다. 또한 업무를 맡게 되더라도 지도 노하우에 대한 인수인계
가 없기 때문에, 누적된 경험이 없이 맨땅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은 상황
에서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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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일 재미있는 시간
학교스포츠클럽의 지도시간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으로 인식
된다. 학생들은 대개의 경우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족도와 열정이
대단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연구참여자 #1>에 의하면 학생들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
했음에도 즐거움과 만족, 행복감을 보여주었다. 아침 일찍 시작되는 훈련
도 늦지 않고 참여하고, 심지어는 원래 약속보다 30분 이상 일찍 와서
미리 훈련을 시작하는 학생도 존재한다고 표현한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8시부터 9시까지 진행했는
데, 7시30분 이전에 오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아이들의 만
족도와 열정이 대단했기 때문에. 대회에서 본선진출을 못
했지만. 서로 돕고, 즐거워했고, 이런 게 되게 컸죠. 학스
클 자체에 대한 효과는 너무 좋았죠. 아이들이 체육 1주
일에 3시간 있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돼요. 그래서 기회를
더 주는 것에 있어서 좋았죠.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6>은 학생들이 일반 수업과 비교하였
을 때 훨씬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차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잘 따라오죠. 참여도는 일반 수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요. 아이들이 본인이 흥미가 있기 때문
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연구참여자 #5>
즉 아이들이 학스클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친
구들 간에 협력하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아이들이 그야
말로 참여하고 땀 흘리고 그런 것 볼 때 가장 보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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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7>은 학생이 평소 싫어했던 학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정도로 학교스포츠클럽을 좋아하고 즐거워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생들이 오전, 오후로 배드민턴을 지도받는데 이러한 훈련을 위
해 30분 전부터 와서 모든 것을 세팅해 두는 학생들을 볼 때 학생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심어진다고 표현한다.
어떤 애가 있었냐면 학교를 오고 싶어 하지 않는 애에
요. 학교를 오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배드민턴을
치고 나서 얘가 제일 빨리 오는 거예요. 우리가 7시 반에
운동을 했었거든요. 이제 8시부터 하는데 오전에 8시 반
까지 하고 오후 방과 후에 치고 싶은 사람 항상 쳐. 오후
경기는 개인 1대1단식이나 자기들끼리 게임. 오전은 레
슨, 클리어 스텝연습을 하죠. 늦게 오고 교실가기 싫어하
는 아이가 제일 일찍 오는 거죠. 체육관 불 켜놓고 네트
쳐놓고 세팅 끝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아
이 녀석 예쁘다. 그리고 막 생각 없이 게임하던 아이들이
냉정하게 게임을 할 때, 자기밖에 모르는 애들이 실수한
자기 파트너에게 괜찮아 신경쓰지 마. 끝나고 하이파이브
하고 상대팀 인사하고,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저한테 와
서 인사할 때, 제일 예쁘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연구참여자 #7>
위의 연구참여자들 모두 학교스포츠클럽의 활동시간은 학생들에게 행
복하고 즐거운 일이며, 그렇기에 큰 자발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 99 -
2) 노하우 전달의 부재
학교스포츠클럽의 지도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잘 알지
못하는 종목에 대한 지도를 맡게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학교에
서 원래 지속적으로 행하던 종목을 이어 받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경우 전임자에게 지도에 있어서의 인수인계를 받아야 지도를 수월하
게 진행할 수 있고, 학교에 쌓인 종목의 유산을 이어받아 발전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대개의 경우 생략된다. 공문이나 예산 등의
행정업무 관련하여서는 인수인계가 진행되지만 지도 노하우에 대한 것
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래의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3>은 위와 같은 문제에 당면
하여 있다. 아래의 부분은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해야 하지만 인수인계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
그 분도 지도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니
었고요. 그냥 꾸준히 출전을 하셨던 거죠. 아이들이 누
적된 경험을 토대로 학스클을 만들어가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연구참여자 #1>
결국 자발적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해야 하는 부분이 크
죠. 뭐 이전에 했던 사람한테 들은 게 없으니까요. 업무
적으로는 다른 업무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상관없는
데, 지도하는 거는 좀 난감하죠.
<연구참여자 #3>
아래의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5>와 같은 경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특정 종목에서 두각을 타나내던 학교였다. 하지만 담당했
던 교사가 떠남에 따라 이러한 체육 유산이 손실되고, 해당 학교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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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광은 기억에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학교차원으로도 그렇고,
스포츠 차원에서도 아쉬운 일이다.
유지되지 않죠. 실제 저희 학교가 핸드볼로 몇 년 전에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 그 선
생님이 학교에 없어지자마자 학교에서 핸드볼 클럽 자체
가 사라져버렸죠.
<연구참여자 #4>
교사가 떠나면 종목도 바뀌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
가 많죠. 사실 우리학교가 티볼에서 전국우승을 하기도
했던 학교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사가 옮겨가면서 또 그
학교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는 그런 것을 보았죠.
<연구참여자 #5>
또 위와는 다르게 <연구참여자 #7>은 자신이 인수인계를 해주고 싶지
만 맡으려는 교사가 없기에 학교스포츠클럽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인수와 인계의 측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아이들이 바뀌는 것을 괜찮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저만의 만족으로 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스포츠클럽을 맡아서 하려는 선생님들
이 없어요. 당장 제가 떠나면 체육교과도 없죠.
<연구참여자#7>
< 연구참여자 #6>은 이러한 종목적인 인수인계가 오히려 교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한다. 종목에 대한 연속성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학교스포츠클럽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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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종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속
해서 이어지고, 또 몇 년 뒤에 다른 종목이 또 활성화 되
고. 그런 연속성이 중요한 거지. 어떤 종목이 그 학교의
특기나 자랑거리가 되어서 이어져야 한다는 부담은 없었
으면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담당하시는 분이 부담이
나 그런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스클에 참여하는 문화 자체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구참여자 #6>
3) 지도자 수급의 문제
학교스포츠클럽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지도자수급의 문
제이다. 이는 교사에게 미비한 수준의 지도비를 제외하면 어떠한 외적인
보상도 제공되지 않기에 많은 교사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자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2>는 교대
의 학생들을 강사로 활용하였으면 한다. 학교스포츠클럽의 종목과 교대
내의 동아리 종목이 맞는 경우에만 유효하겠지만 교대 학생들이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현장은 교대 학생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대 동아리에서 학교현장에 방문하여 강사역할을 해
준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2>
하지만 <연구참여자 #3>은 일부 강사가 지원되고, 교사에게 연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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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가 주어지면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표현한다. 이
는 지원된 강사가 다수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수 있기 때
문에 노하우의 전파가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또한 학교 내에서 특정종목에
계속 나가게 되고, 교사가 바뀌더라도 아이들은 지속적
으로 하게 되니까 지도교사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에 있어서 전문강사 지
원이 되고, 교사에게 연수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더 폭넓
은 기회를 줄 수 있었죠.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8>은 지도자수급의 문제는 결국 외부자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연구참여자 #3>의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방법은 조금 더 혁
신적이다. <연구참여자 #8>은 원하는 종목의 협회에 강사를 신청하여
그 강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교사들의 부담이 줄
어들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이 개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표현
한다.
결국 교사는 지속적으로 이동해야 하니까 외부자원 얘
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학스클을 성동구 생활체육
회에 몇 종목을 신청하고, 그 관련 지도자를 데려오고.
어차피 대회 나가면 종목의 협회가 관여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심판만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도를 좀 하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도역량이 일부 있으면 그 외
의 부분만 외부자원을 받고, 지도역량이 전혀 없는 학교
는 외부자원으로 전부 채우고. 애들 모집만 해주고. 이러




<연구참여자 #9>, <연구참여자 #4>는 참여자 본인들이 원하여 연수
를 받기를 원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9>는 실제 교육청 연수가 아
닌 일반 협회의 지도자 자격연수를 신청하여 지도자자격증을 획득하였다
고 이야기한다. 그와는 달리 <연구참여자 #4>는 연수가 있었으면 하지
만 연수를 찾을 수 없었고, 그에 따른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 두 명
의 연구참여자 모두 개별적으로 연수를 원하였다는 공통점이 있고, 한명
은 실행하였고 다른 한명은 연수를 찾지 못하였다는 차이점이 나타난다.
올해 2급티볼 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했고요. 개인적으로
티볼은 야구형게임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을 보완하
기 위해 유튜브나 강의 자료를 찾아보는 식으로 하였습
니다.
<연구참여자 #9>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잘 없는데, 어디엔가는 있겠죠.
그러한 경우 연수를 좀 했으면 해요. 해당종목을 담당하
는 교사들을 모아서 연수를 하면서 도움을 주었으면 좋
았을 것 같아요. 실기도 같이 하면서 지도법 연수도 하는
거죠. 사실 초등수준에서는 여자교사도 할 수 있거든요.




다. 운영 과정: 보람과 헌신
1) 업무를 받는 과정
연구참여자들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처음 맡게 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
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시작한 연구참여자가 있는 반면에 체육부장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되었다거나, 남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받게 되었
다는 표현도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4>는 스스로 학교스포츠클럽을 자원한 경우이다. 물론
지도에 대한 부분은 몰랐던 부분이지만 결국 긍정적인 마음으로 학교스
포츠클럽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표현한다.
저는 먼저 하겠다고 제가 자원을 했죠. 하지만 지도보
다는 운영 쪽을 자원한 것이었죠. 그런데 맡고 나니 지
도도 해야 했고 대회도 나가야 했죠. 다른 분들이 부담
을 많이 느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결국 다 하
게 되었죠. 나쁘진 않았어요.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5>는 학교스포츠클럽 업무를 체육부장 업무와 함께 맡
게 된 경우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학교스포츠클럽 업무는 기쁘
게 맡았을 것이라고 표현한다. 다만 다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시간적으
로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스포츠클럽에
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에 애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아마 다른 업무가 없다면 기쁘게 선택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학교스포츠클럽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선택을 하라는 상황이었다면 음. 그래도 학스클을 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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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습니다. 지도하는 것은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8> 또한 <연구참여자 #5>와 비슷한 경우이다. 신규교
사였고, 자연스럽게 인수인계가 되었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부담된다거나
하는 느낌보다는 벅찬 마음으로 기쁘게 지도에 임할 수 있었다고 말한
다.
그때는 거의 신규였고, 체육 계원이었고. 체육부장님이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했죠. 뭐 할래 이러시길래 축
구를 했죠. 그냥 축구를 좋아하니까. 체육부장님도 형님
이었는데 축구를 좋아하니까 같이 지도 했죠. 어떤 목적
을 갖고 한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고, 단지 벅찬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 #1>과 <연구참여자 #2>는 위의 연구참여자들과는 다르
다. 갑자기 맡게 된 부분도 있고 평소 큰 관심이 없던 터라 기쁘게 지도
를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에서 이야기가 나왔듯이
<연구참여자 #2>의 경우는 스스로 발전하고자 연수를 듣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 반면 <연구참여자 #1>은 그렇지 못하다는 차이점이 있
다.
갑자기 체육부장을 맡았기 때문이죠. 관심, 능력, 전공 무
관이죠. 부담도 되었고요. 하지만 스포츠강사가 있었기에




일단 남자교사이고, 해서 인수인계가 되었고, 토요스포
츠클럽을 지도하기 때문에 이와 함께 진행을 하였죠.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들의 인수인계 과정을 정리하면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업무를 시작한 연구참여자들이 있는 반면, 지도에 부담감을 느끼지는 않
지만 다른 업무 때문에 업무가 추가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연구참여
자도 나타났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두 연구참여
자 또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업무를 받은 이후 그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였는지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업무를 받은 연구참여자도
구분 가능하다.
2) 교사의 재량에 따른 운영
학교스포츠클럽은 교사의 재량권이 상당히 큰 정책이다. 예산과 대회
참가만 약속이 되면 그 사이의 과정에서는 자유롭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사의 능력과 의지를 펼칠 수 있다.
<연구참여자 #1>은 본인의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본질은 강사가 지속적으로 케어하고 있는 학교가 존재하고,
그 덕분에 그 학교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이 누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협회에 따로 연락을 하여 강사를 섭외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예산의 문제 대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러한 것을 재량을
통해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 종목에 전문성을 가진 강사에 대한 인력풀을 제공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은 잘하는 학교는
항상 잘해요. 지도 강사가 지속적으로 케어하고 있고. 그
에 따라 교사도 전문성이 누적되었죠.
<연구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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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2>는 재량권을 크게 활용한 연구참여자이다. 이는 스스로
티볼 지도자자격증 연수를 이수하였고, 교육청 대회가 아닌 일반 스포츠
클럽 대회에 출전하는 등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인식될 수 있다.
제가 업무를 맡은 후, 여기저기 찾아서 시흥시 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급티볼 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했고요. 개인
적으로 티볼은 야구형게임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유튜브나 강의 자료를 찾아보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연구참여자 #2>
3) 열정페이 수준의 보상
현재 학교스포츠클럽의 담당 교사들은 열정페이 수준의 지도비를 지
급받고 있다. 예산이 넉넉하다면 모르되 학생들의 용품과 간식비에 사용
하기도 부족한 상황인 경우가 있기에 지도비로 사용하는 것은 꺼려지는
부분이다.
<연구참여 자#5>는 최소한 봉사하는 수준의 지도비는 아니어야 한다
고 표현한다. 적당한 수준에서의 보상이 있어야 희생이라는 생각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의 집행에 임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사실 예산이 더 넉넉하다면 지도비를 좀 받는 식으로 해
서 최소한 봉사 수준으로 되는 것은 막고 싶죠. 사실 거의
희생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금액을 받고 하고 있으니까요.




<연구참여자 #6>은 아예 지도비에 대해 포기한 모습이다. 현재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표현한다.
그렇죠. 사실 지금 학스클을 지도 하시는 분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을 보고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3>은 학교스포츠클럽을 방과 후와
토요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도비에 대
한 걱정 없이 학교스포츠클럽의 예산을 온전히 학생들의 용품구입과 간
식비, 식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방과후로 변형하여 운영하였고요. 그래서 적당한 대가를
지불 받으면서 했고요. 따라서 아이들은 조금씩 돈을 지불
하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과후만 하는 게 아니
고 학스클 병행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많은 시간을 아이
들이 활동할 수 있었죠.
<연구참여자 #3>
대신 토요스포츠클럽인데 평일 오전에 활동을 하는 방식으
로 해서, 토요스포츠클럽의 강사비를 받는 형식이었죠. 이건
내부기안을 하고 공문처리 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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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목표와 교사인식 및 집행과정의 괴리
가.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요건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도입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
인다. 학교스포츠클럽이 시작되던 당시를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이슈와 연구들이 발표됨에 따라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가장 먼저 학생들
의 비만수준의 문제나(교육인적자원부, 2005), 학생들의 체력수준과 관련
된 연구결과(교육인적자원부, 2007a), 체육이 선택과목화 되었던 점(허현
미, 김선희, 정상익, 2007) 이에 해당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학생들의 체육 및 신체활동의 부족을 문제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TF이 만들어졌고, 그러한 과정
에서 김신일 교육부장관은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이 정치적인 의제로 선정
되고 이를 정책화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이렇게 정책화된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의해
성장하게 된다. 교육부는 문체부와의 MOU체결 등을 통해 양 부처가 함
께 학교스포츠클럽의 확대 및 육성에 기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위한
한 실무적인 협의체가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다. 이러한 과정 중 큰 역할
을 정책선도가가 있다면 안민석 의원, 안의원의 K보좌관, 교육부의 J연
구사 등 3명이다. 이들 의해 학교스포츠클럽은 정책적으로 큰 성장을 거
듭할 수 있었다(홍은아, 2014).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스포츠클럽은 사회적인 이슈에 정치권이 반
응하고, 이에 정책이 입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일선에서 교
육을 행하는 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것(Bottom-up)이 아니라 정책결정자
들에 의해 제안된 것이라 볼 수 있다(Top-down). 이러한 하향식 접근은
정책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책적인 목표와 자원의 수급, 정책집
행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 등이다. 실제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학교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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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클럽 정책 관련 문서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정책적
인 목표의 설정과 이를 위한 예산의 지급, 교사들을 위한 가이드의 제공
등이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설정한 학교스포츠클럽의 목표와 관련하여 ①학생
들의 건강 및 체력증진 ②활기찬 학교분위기의 조성 ③모든 일반학생들
의 신체활동 기회 증가 ④인성교육의 실천 등 지나치게 다양한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교과부, 이나, 교사들마다 학교스포츠클럽의 목표를 다르
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정책의 목표가 일관되게 받아들여지
지 않도록 한다(교육부, 2008, 2009, 2010, 2011, 2012).
또한 예산의 경우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다. 해당종목에 필요한 학생 수나 실제 학교스포츠클럽에 소속된 학생
수, 필요한 기구의 가격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별
로 클럽의 예산을 획일화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담당교사 연수를 통해 학교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운영방법
제공하고, 학교스포츠클럽 대회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예시와 권장
사항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책집행을 큰 틀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유도하고 있다(교육부, 2015, 2016).
하지만 정책은 단지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을 도입하고 지원을 하는 하
향식 접근법만으로는 달성되지 않는다. 정책은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
근이 모두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으로 작동한다(Elmore,
1985).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이 목표의 달성에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이 조성되어야 한다. 즉 스포츠 참여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한 환경적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Waddington, 2000b; Coakley, 2002).
이를 위해 하향식의 접근과 관련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정책 내의 ‘경쟁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스포츠의 경쟁적 요소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학
교스포츠클럽의 정책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활기찬 학교나 인성교육의
함양, 신체활동 참여 기회의 확대 등은 스포츠의 경쟁적인 요소를 상대
적으로 줄여나가야 가능하다. 이는 스포츠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고, 인성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책 논리는 스포츠가 지닌 경쟁논리와
한 곳에 묶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Skille, 2009). 이러한 인과는 경쟁논리
에 의해 학교스포츠클럽이 운영되는 것은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
게 참여할 수 없는 것에서 비롯한다.
Flintoff에 의하면 경쟁적인 스포츠 헤게모니가 영국의 School Sport
Partnership programme(SSPP)을 지배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많은 스포츠 대회나 축제에서 이러한 요
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쟁적인 스포츠 헤게모니가
우리나라의 학교스포츠클럽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미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장 많이 참가하는 축구, 농구, 피구, 배드민턴, 탁구
등의 다섯 종목을 보면 모두 경쟁적인 스포츠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과정평가원, 2016).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스포츠클럽은 지원금을 받는 경우 모두 학교스포
츠클럽 대회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대회는 대개가 학교 간의 경쟁으
로 이루어진다. 일단 학교 간 경쟁이 시작되면 담당교사가 얼마나 열정
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했는지 보다는 승패에 의해 지도하는 동안의 노력
이 보람과 성취라는 이름으로 보상받는다. 이러한 경쟁성 때문에 학교의
대표팀에서 활동하기에 충분히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포츠에서 탈락
되거나 스포츠에 참여 하고자하는 마음을 단념하는 사례를 보는 것은 전
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Flintoff, 2008). 따라서 SSPP 내 스포츠에서 경
쟁력이 없는 학생들이 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
다는 SSPP 담당자와 지도교사의 발언 또한 충분히 우리나라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 그렇기에 현재까지 우리의 학교스포츠클럽 문화에 경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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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스포츠 헤게모니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경계할 필
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많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위해서는 경쟁성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도교사의 자발성
두 번째는 지도교사의 자발성이다. 지도교사의 자발성은 다양한 방향
으로 발현될 수 있다. Sport City Programme(SCP)에서 스포츠클럽의
목표가 승리가 아닌 스포츠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나 개인들의 발전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클럽 지도자들은 스포츠클럽의 방향성을 기꺼이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Hartmann, 2003; Skille, 2009). 이러한 이
유는 그들이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책임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클럽 지도자들의 무책임함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에 경쟁력을 갖지 않고, 흥미를 적게 가
지고 있는 사람들을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이
기 때문이다(Skille, 2009).
이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초등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은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학생
들의 건강 체력의 증진이나 인성교육이 목표라는 것을 알지만 모든 학생
들이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것은 장소나 지도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출전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에 비교적 수월하게 가르칠 수 있는 스포츠에 경쟁력을 가
진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특별한 수준의 사명감이나 자발성을 교사가 갖고 있지 않다면
수월하게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
는 것이다.
자발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선관료의 대표적인 예로 교사가 꼽힌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선관료들은 비교적 큰 재량권을 가지고 정
책대상자와 직접 만나게 된다. 또한 그들은 상시적으로 자원의 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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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고 있으며, 평가를 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기 힘든
업무환경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스스로의 일을 단순화하고 정형화함
으로써 수월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Lipsky, 1980, 2010; 이
종재, 2015).
이러한 모습은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교사에게도 나타날 수 있
다. 예를 들어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인적자원은 언제나 부족한 상
황이며, 이러한 지도를 평가하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 그렇기에 교사들
은 이러한 학교스포츠클럽의 지도에 재량권을 크게 가지게 된다. 이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정책적인 목표에 부합하게 이끌어 갈 수도 있고, 그렇
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귀결된다.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의 증진이
나 인성함양이라는 정책적인 목적과는 별개로, 교사 나름의 목적과 방식
을 가지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또한 교
사의 지도과정은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수월
한 방식으로 단순화 정형화될 수 있다. 즉 교사가 스스로의 편의만을 생
각한다면 스포츠가 더 필요한 학생보다는 스포츠를 지도하기에 더 수월
한 학생에게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교사들은 가르침에 대한 열정과 정책적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사명감을 토대로 ‘자발성’을 발휘하여 ‘경쟁성을 약화’시킨
방식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 및 지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책적인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앞서 파악한 정책목표를 위한 요건인 ‘교사의 자발성 증진’이나 ‘경쟁
성의 약화’는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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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와 감독 사이
1) 높은 클럽의 문턱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스포츠클럽이 높고 제한된 문턱을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할 지도자의 수급이 어렵기 때
문에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이 학생들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스포츠클럽에 선발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된다.
최우선은 성실도. 매번 출석체크를 해서 성실도를 기준
으로 삼았죠. 그 다음은 타격을 기준으로 했죠. 수비와
타격 연습을 따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비거리가 멀리
나오는 친구를 위주로 했죠.
<연구참여자 #3>
또한 현재는 선발전에서 경쟁하는 것에도 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
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학교대표라는 무게감에 자신이 낄 자리가 아니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이 여러 해
누적되다보니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혜택은 운동을 잘하고 좋아하는
아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은 정
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좋아하는 애들만 오고, 잘하는 애들만 오고.
걔네들만 학스클의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예산도 걔네
들에게만 가고. 체육에 소외된 애들에게는 그러한 정책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죠.
<연구참여자 #8>
이렇게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의 기능수준이나 성실도 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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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및 조직되고 있다. 이는 신체적으로 운동이 더 필요한 학생이라거
나 인성적인 측면에서 팀 운동이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운동을 잘하거나 성실하게 운동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2) 대회의 실제 양상
학교스포츠클럽의 조직과정과는 별개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가 주는
중압감과 경쟁심이 있다. 이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스포츠클럽의
원래 취지인 신체활동의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일종의 장치가 될 수 있었죠. 그냥 티볼 훈련을 할 수
도 있는데, 대회라는 장치를 통해서 일종의 공동 목표가
생겼고, 이를 통해 한배를 탔다는 소속감도 느낄 수 있
었습니다. 또한 유니폼도 제작을 했고요. 자신의 이름과
번호가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다른 학교와의 경
쟁심도 있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도
록 만드는 거죠.
<연구 참여자 #2>
연구참여자들은 실제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가기위해 성실하고, 기
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 이는 운동이 더 필요한 학생, 건강
체력이 부족한 학생이 아니라 대회에서 더 잘할 수 있는 학생을 주전으
로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의 목표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
다.
대회에 안 나간다고 하면 학생들의 체력증진, 학교생
활만족도를 높이거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데, 어쨌든 대회에서는 이기고 오는 게 만족도, 성취감
이 높기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을 1군으로 넣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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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그래서 대회참가가 의무가 아니었으면 해요.
<연구 참여자 #1>
위의 경우들처럼 학교스포츠클럽의 대회는 실제로 즐기기 위한 것보
다는 이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이 때문에
주로 잘하는 학생들이 경기에 뛰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회가 주는
경쟁심 때문에, 다른 학교를 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같은 학교 내의 소속
감을 북돋는 경우도 있다.
3) 교사의 지나친 승부욕
그리고 대회의 양상 또한 취지와 다르게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많은 학생들에게 스포츠경험을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진행
된다. 이렇게 되는 것에는 대회라는 구조적 이유가 있지만 연구참여자의
지나친 승부욕 또한 원인이 된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이 마치
선수인 것과 같이 대하는 모습이 보인다.
분하고 게임을 망치는 아이들보다 냉정하게 게임을 바
라보고, 상대팀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장점보다는 단점을
물고 늘어져서 끈질기고 집요하게 그래서 승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 그게 사회에서는 비겁한 것을 수 있지만. 스포
츠에서는 그게 전략이고 전술이니까. 그런 것들을 애들한
테 얘기해주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축구 같은 경우, 포르
투갈을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이기기 힘들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 사람을 자극하고, 약점을 물
고 늘어지고, 흥분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게임이 흐트러
지는 틈을 타서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연구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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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은 연구참여자가 교사로서가 아니라 감독으로서 정체성을 일
부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반칙을 써서라도 학생
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나치게 경
기와 대회에 강한 승부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임을 하면서 룰을 지켜야하는데, 경기에 가면. 배드민
턴의 경우 타임이 될 때, 선수에게 코치가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파울이거든요. 아이들의 경기장소가 확보되
어야 해요. 그런데 전혀 교육이 안 되어 있죠. 선생님들이
승리에 목표를 두다보니까 걔들이 이기게 해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구참여자 #8>
위의 경우처럼 대회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의 정체성을 갖기보다는, 선수를 지도하는 감독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수들처럼 다른 학교 학생
의 약점을 찾아 이를 공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나,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승리를 추구 하는 모습 등이 이것의 예가 된다.
다. 강요된 보람
1) 업무를 받는 방식
많은 수의 연구참여자들은 비자발적으로 학교 스포츠클럽의 업무를 맡
게 된다. 특히나 체육부장을 하는 경우 담당 업무의 부장이기 때문에 스
포츠에 관련된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학교스포츠클럽의 지도
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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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체육부장을 맡았기 때문이죠. 관심, 능력, 전공
무관이죠. 부담도 되었고요. 하지만 스포츠강사가 있었기
에 가능했죠. 기능에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었죠.
<연구참여자 #1>
또한 남성 연구참여자에게는 학교스포츠클럽 업무가 자연스럽게 맡겨지
는 경우가 있다. 남성 연구참여자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몇 없는 남자 중 하나인 게 크게 작용했고요. 전
딱히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여학생 학스클이 운영이 되어야 하니까 운영을 한건 데
그 이후로는 재미도 느껴서 하게 되고 그랬죠. 뭔가 제가
선택했다기보다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9>
연구참여자에게 업무가 맡겨지는 방식이 의지나 전문성, 체육에의 흥
미보다는 단지 체육부장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남자이기 때문에 학교스포츠클럽의 지도를 맡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2) 열정페이 수준의 지도비
이러한 경우 연구참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당한 수준에서의
보상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내적인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교사들에게는
외적인 보상, 즉 금전적인 지원이나 업무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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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그렇지 않다.
사실 예산이 더 넉넉하다면 지도비를 좀 받는 식으로
해서 최소한 봉사 수준으로 되는 것은 막고 싶죠. 사실 거
의 희생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금액을 받고 하고 있으니까
요. 적당한 보상이 있으면 교사도 더 즐거운 마음으로 지
도할 수 있고요.
<연구참여자 #5>
현재는 학교스포츠클럽의 활동비에서 일정부분 이내로 지도비를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에게 큰 딜레마를
가져다준다. 내가 지도비를 사용하면 학생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도 수당정도? 교육청에서 지도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정도. 그런데 그것조차도 받지 않는 교사도
있죠. 그게 좀 애매한데, 그거 안 받으면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온전히 자
기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교사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들은 사실상 봉사수준의 지도비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마
저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일부 할당받아 수령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부담을 느끼는 연구참여자들은
아예 받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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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람과 부담 사이
상당수의 학교스포츠클럽의 연구참여자들은 내적으로 동기부여가 된
상태로 지도에 임한다. 이러한 것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기쁘고 즐
거운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마 다른 업무가 없다면 기쁘게 선택 했을 것 같습니
다. 만약 학교스포츠클럽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선택을 하라는 상황이었다면 음. 그래도 학스클을
맡을 것 같습니다. 지도하는 것은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5>
아이들의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발전과 인성적인 부분에서의 성장을 바
라보는 연구참여자는 학교스포츠클럽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에게는 이러한 업무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교스포츠클
럽 지도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힘
들어서가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할 시간이 부족하도록 하기 때문에 큰 부
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이 실력이 향상하는 것을 보면 뿌듯하죠. 그럼으
로써 어두웠던 애들이 밝아지고, 성격적인 면이나 실력적
인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면 좋죠. 그리고 힘들
었던 것은 이것 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른 업무를 병행
하니까 업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것만 보면 힘든
일은 아니지만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다른 업무를 할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




이와는 별개로 전문성이 부족한 연구참여자들의 경우는 학교스포츠클럽
의 운영이나 지도를 맡게 되는 것에서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은 업무를 맡게 되더라도 업무 파악이 끝나면 이에 능숙해지
는 다른 업무와는 별개로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에 연구참여
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전문성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
히 그간 스강이나 다른 교사 분들 중 관심 있는 분들이
도와주셔서 해올 수 있었죠. 그리고 애초에 운동을 잘하
지 않으니까, 이걸 계속 하더라도 운동 보는 눈이 없어
서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
<연구참여자 #3>
체육에 관심이 있고 해당 종목에 흥미가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
을 가르치고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의 경우 굉장히 시간
을 많이 할애해야하는 부분이기에 다른 업무를 할 시간이 부족해지곤 하
였다. 또한 다른 업무와는 달리 업무적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
이기 때문에 부담을 크게 갖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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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집행과정과 관련하여, 학교
스포츠클럽 정책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집행과정을 탐색하고, 학교스포
츠클럽 정책집행의 현장과 정책 목표와의 괴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한 이를 토대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1.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의 지도교사는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집행자이다. 따
라서 정책의 집행자가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는 매우 중요하
다. 이는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집행
의 방향성이나 목표가 학생들에게 달리 전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스포츠클럽 정책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탐색해보았다.
교사들의 인식은 크게 정책의 전반적인 부분, 정책의 목표, 학교스포츠
클럽 대회라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었다. 첫 번째로 학교스
포츠클럽 정책의 전반에 대한 인식은 ‘체육수업의 보완’, ‘대리만족의 기
회’, ‘부담의 가중’으로 나타났다.
‘체육수업의 보완’은 교사들이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는 종목을 심화하여
진행할 수 있고, 40분씩 세 번이라는 시간적인 제약에 묶여 있지 않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체육시간으로는 기르
기 쉽지 않은 스포츠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리만족의 기회’는 교사가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해
대리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학생들의 행복과 자신의 행복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것은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 자발성을 갖
는 것에 핵심적인 부분으로 내적동기유발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부담의 가중’은 많은 교사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학교스포츠클럽
의 지도를 통해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교사들까지도 부담이라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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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전문성의 부족에 대한 부담도 존재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대회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교사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게다가
이러한 부담은 하나의 부분에 국한되지 않기에 다양한 이유로 부담을 느
끼는 경우 또한 있었다.
두 번째로 목표에 대한 인식은 ‘신체활동 기회의 제공’, ‘인성교육’, ‘학
교인식의 제고’로 나타났다. 먼저 ‘신체활동 기회의 제공’에서는 스포츠
경험이나 대회 경험이 갖는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학생에게 제
공하는 것이 학교스포츠클럽의 목표라고 인식하는 경우이다.
‘인성교육’은 가장 많은 지도교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다.
이는 체육활동을 통한 개인적인 내적 성숙과 성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
분도 있었고, 공동체에 부합하는 능력이나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태도
등의 공동체 관련 인성으로 이해하는 교사도 있었다. 이와는 별개로 스
포츠 상황에서 필요한 스포츠맨십을 추구하는 교사도 존재하였다.
‘학교인식 제고’는 ‘활기찬 학교분위기의 조성’이라는 정책의 목표를 구
체화 한 것이다. 이는 교육부 문서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사들이
이를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교사들의 대다수가 학교
스포츠클럽을 경험하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이
야기한 점이나 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이야기하는 점, 적극적인 참여가 학교생활이나 수업으로 전이된다는 점
까지 이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세 번째는 대회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실제적인 스포츠 경험의 장’,
‘동기부여의 장치’, ‘희열과 좌절의 장’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스포츠
경험의 장’은 학생들이 스스로를 희생하고 팀을 우선시하는 경험을 제공
한다고 한다. 또한 유니폼이나 타 학교와의 시합을 통한 소속감과 동료
의식을 경험한다고 한다.
‘동기부여의 장치’는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학생들에게 큰 동기를 제
공하고 있다고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어느 시점에 다른
학교와의 시합이 있고, 그 시합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대회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긴장감을 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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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매진할 수 있게 된다.
‘희열과 좌절의 장’은 스포츠 경험과 맞물리는 부분이다. 승자와 패자
가 나뉨으로써 경험하는 희열과 좌절은 지극히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학생들은 훈련에 매진하고 시합에서 최선을 다하여 큰 행복과 기쁨을 느
낄 수 있다. 하지만 1위를 가리는 대회의 특성상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학생보다 좌절을 경험하는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인식도 존
재한다. 이와는 별개로 실패경험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하는 교
사도 있었다.
이러한 지도교사의 정책인식은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이다(Stenling, Fahlen, 2016). 그리고 이러한 클럽의
정체성은 클럽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 이는 학생
들이 학교스포츠클럽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질과 양을 결정할 수 있
는 요소로 볼 수 있기에 교사들의 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필
요한 과정이다. 교사들의 스포츠클럽에서 나타나는 가치와 집행되는 과
정은 그들의 정체성과 유사하기에(Hall and Taylor, 1996) 학교스포츠클
럽에서 경쟁적인 분위기를 약화시키는 것이 의미 있는 방안이 될 수 있
다.
또한 위의 교사의 정책인식에서는 교사들이 학교스포츠클럽의 경쟁성
에 대해 문제시하는 인식이 다수 존재하였다. 교사들은 학교스포츠클럽
에 만연해 있는 경쟁성의 논리와 정책의 목표인 사회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학교스포츠클럽이 공존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
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스포츠를 사용할 때 경쟁성을 약화시
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맥을 함께 한다(Hartman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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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스포츠클럽 집행과정
학교스포츠클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는 클럽을 조직하는 부
분, 학생들을 지도하는 부분, 클럽을 운영하는 실무적인 부분이다. 교사
들은 이러한 세 부분을 모두 진행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 경험하
는 것들은 학교스포츠클럽의 집행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조직의 과정에서는 ‘공정한 선발’, ‘제한된 정책수혜자’, ‘정해져 있는
종목’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선발’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교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편애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없도록 훈련에서의 출석과 성실도를 기준으로 선발하
였다. 또한 기능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선발
과정을 치르는 교사도 있었다.
‘제한된 정책 수혜자’는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학교 대표를 선발하게 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에
걸맞지 않은 운동수준에 있는 학생들은 참여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져 있는 종목’은 교사들이 학교스포츠클럽의 종목을 학교의 상황
이나 환경, 교사의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러한 부분은 공간적 문제나 종목에 필요한 장비를 감안하면 당연한 선택
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학교스포츠클럽의 원래 취지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두 번째 지도과정에서는 ‘제일 재미있는 시간’, ‘노하우 전달의 부재’,
‘지도자 수급의 문제’가 나타났다. ‘제일 재미있는 시간’은 학생들이 훈련
이나 시합의 과정에서 만족도를 느끼고 있고, 학교스포츠클럽에 큰 열정
을 지니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학
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임하고 있었다.
‘노하우 전달의 부재’는 지도과정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해당 종목에 전문성이 없는 경우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는 종종 발생하며, 노하우에 대한 전달을 하는 측에서는 받는 교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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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성을 걱정하기에 쉽지 않고, 전달 받는 측은 전달하는 측에서 번거로
움을 느낄 수 있음을 걱정한다. 노하우의 전달이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
식되고 있지 않기에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지도자 수급의 문제’는 초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에서 가장 큰 문제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교사에게 미비한 수준의 지도비를 제외하면 어떤 외
적인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내적인 동기유발을 갖지 못한 교사
들은 학교스포츠클럽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는 외부 인력을 통해 지
도하거나 외부 인력이 교사를 연수하여 준다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
될 수 있다고 교사들은 인식한다.
셋째, 운영과정에서는 ‘교사들의 자발성’, ‘교사의 재량에 따른 운영’,
‘열정페이 수준의 보상’이 나타났다. ‘교사들의 자발성’은 스포츠에 관심
이 많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에 흥미를 가진 교사들이 기쁜 마음으로
업무를 받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교사들은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교스포츠클럽 교사가 가지고 있는 흥미와 적성에 따라
자발성이 크게 달라지는 분야이기에, 자발성이 교사의 업무이행 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교사의 재량에 따른 운영’은 교사들이 일선관료로서 자유롭게 클럽을
지도 및 운영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교사들은 협회의 강사와 연
계하여 지도를 하는 경우나, 스스로 협회의 연수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신장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격증을 따는 경우, 교육청대회 뿐 아니라
해당종목의 일반대회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정페이 수준의 보상’은 교사들이 미비한 수준의 외적인 보상을 받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봉사하는 수준의 지도비라고 표현하는 교사나
희생을 강요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교사도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학교에 따라 방과후교실과 연계 운영하는 등의 교사의 외적보상을 위
해 노력하는 부분도 있었다.
위의 결과에서는 교사에게 미비한 수준의 지도비를 제외하고는 외적인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정책을 정책목표에 맞게 집행하
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동기를 유발하여 자발성을 북돋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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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발성은 정책 목표달성을 지지하고 유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Skille, 2009). 그렇기에 이러한 자발성을 위한 유인책은 반드시 필요하
다. 내적인 동기가 가장 좋을 수 있으나, 학교스포츠클럽의 집행과 관련
하여 교사의 자발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외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것도 필
요하다.
심지어 스포츠클럽은 정책의 도입과 정책적 지원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클럽의 지도자들의 의지나 자발성에 따라서 정책목표에 맞지
않게끔 운영되는 경우도 존재한다(Hanssen & Sandvin, 1996; Skille,
2009).
따라서 교사가 의지를 갖고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는 자발성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해보고 이를 재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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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목표와 교사인식 및 집행과정의 괴리
정책의 목표는 정책을 도입하고 집행하는 것의 하향식 접근만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하향식 접근을 통한 것도 필요하지만 교사의 자발성을
증진시켜 교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집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정책 대상자들의 특성과 집행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을 모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한 환
경이나 상황에서 정책이 더 수월하게 달성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Waddington, 2000b; Coakley, 2002). 제한된 환
경이나 상황은 달리 말하면 특정한 요소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학교스
포츠클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이는 ‘경쟁성의 약화’와 ‘지도교사의 자발성’이다.
먼저 경쟁성은 다양한 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의 참여를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약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강한 경쟁성은 스포츠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을 배제하고, 스포츠에서 소외되도록 한다(Flintoff,
2008). 종목에서의 경쟁성뿐만 아니라 학교스포츠클럽 대회가 갖는 경쟁
성 또한 포함된다.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통해 학교스포츠클럽은 타 학
교와의 경기가 반드시 진행되는 것으로 학생들은 생각하게 되고, 점차
스포츠에 자신 없는 학생들이 이를 회피하게 된다.
지도교사의 자발성은 정책의 목표가 교사들이 느끼기에 수월한 방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꺼이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중요하다. 스
포츠클럽의 지도자들은 정책의 목표와 맞지 않더라도 클럽의 방향성을
기꺼이 바꾸려하지 않기 때문에(Hartmann, 2003; Skille, 2009), 이를 수
정할 수 있는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교사는 일선관료이기에 스스로의 업무를 단순화 및 정형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Lipsky, 1980, 2010). 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수
월성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도교사가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을
집행할 때, 위의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면 정책목표의 달성에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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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건과 현장은 일부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괴리가
나타나는 부분도 존재한다. 이는 앞서 서술한 요건과 그와 관련된 교사
의 인식, 정책집행과정을 함께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교사와
감독사이’, ‘강요된 보람’을 통해 나타난다.
첫째, ‘교사와 감독사이’는 ‘높은 클럽의 문턱’, ‘실제 대회의 양상,’교사
의 지나친 승부욕‘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먼저 ’ 높은 클럽의 문턱‘은
학교스포츠클럽 선발의 과정에서 운동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만이
클럽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학생의 성실도와
운동수준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을 말한다.
‘실제 대회의 양상’은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기능이 우수하고 종목이
해도가 뛰어난 학생들 위주로 실제 시합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실제로는 즐기기 위한 시합보다는 이기기 위한 시합이 되고
있고, 이를 위해 학생과 교사 모두 다른 학교를 적으로 설정하여 소속감
과 적대감을 동시에 가져오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교사의 지나친 승부욕’은 교사가 학생을 선수처럼 대하고, 상대팀 선
수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심지어는 교사가 반칙을 함으로써 학생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둘째, ‘강요된 보람’은 ‘업무를 받는 방식’, ‘열정페이 수준의 지도비’,
‘보람과 부담 사이’를 통해 나타난다. 교사들이 업무를 받는 방식은 자발
적인 부분과 비자발적인 부분으로 나뉜다. 자발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업무를 맡는 교사들은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만 비자발적으로 받는 교사
들은 스포츠라는 분야의 특성상 전문성이 단시간에 향상 될 수 없기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열정페이 수준의 지도비’는 미비한 수준의 보상과 그러한 보상 역시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 내에서 할당받아야 하기에 교사가 큰 부담
을 느끼고 있음을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부분은 내적인 동기부여가 되
지 않는 교사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보람과 부담 사이’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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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러한 교사조차도 상
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다른 업무를 병행해야
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결과들을 토대로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책목표와 현장에서의 괴리
가 나타나는 부분을 짚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의
집행과정을 탐색하고 정책의 목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였다. 정책의 목표는 특정한 환경이 충족될 때 더 수월하게 달성된다
(Waddington, 2000b; Coakley, 2002). 그리고 이러한 환경적 조건은 경쟁
성의 약화와 교사의 자발성이다(Flintoff, 2008; Skille, 2009).
먼저 교사들의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보았을 때, 업무
를 받는 과정이나 업무 및 전문성의 부족에 대한 부담 등 비자발적인 요
소가 상당부분 존재한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의 집행과정을 통해서도
열정페이 수준으로 받는 지도비 외의 외적인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을 보았을 때 ‘교사의 자발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
다.
또한 교사들은 학교스포츠클럽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경쟁성의 약화’가
필요한 부분을 경험하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의 활동에는 경쟁 논리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Enjolras & Seippel, 2001;
Seippel, 2003). 이러한 경쟁성은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책목표의 달성을
저해할 수 있고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학
교스포츠클럽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운동수준에 따라 참여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나, 대회에 출전하는 주전학생들이 기능 수준에 따라 사
실상 정해져 있다는 점 때문에 운동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만 스포츠참
여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Archetti, 2003).
하지만 학교스포츠클럽은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
고 있는 정책이다. 재미있고, 실질적인 스포츠경험을 제공하며, 건강을
증진토록 해주고, 학교를 즐겁게 만들어 준다. 또한 교사에게도 기쁨과
보람을 선사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스포츠클럽은 지속되어야
한다. 정책의 보완과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학교
체육의 핵심적인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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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사의 자발성’을 증진과 ‘경쟁성의 약화’를 통해 정책을 개선
함으로써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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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언
본 연구는 학교스포츠클럽의 목표와 이를 위한 방안을 파악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학교스포츠클럽 집행과정을 탐색하
여, 현장과 정책목표의 괴리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금까
지 제시된 연구결과와 논의,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
를 위한 제언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책적 시사점을 위한 제언
첫째, 시,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스포츠클럽 종목별 협회와의 연계된
활동이 시작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협회를 통한 연수가 될 수 있고, 강사지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지도법이나 규정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제공받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협회와의 교류를 통해 해당종목에 대한 밀도 있고 실질적인 지도
및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교사가 갖는 전문성의 부족에 대
한 걱정 및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의 활
동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정책의 초창기에 하나
의 목표로 언급되었던 엘리트 스포츠와의 연계에 대한 가능성을 가늠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책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의 경쟁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활동의 경쟁성은 운동기능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러한 결과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 이상의 스포츠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스포츠가 주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학교교육 내에서 활용하고자 하
는 정책적인 목표의 달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경쟁성을 줄여서 활동 자
체가 주는 본질적인 기쁨과 보람에 충실할 수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문화
가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스포츠클럽과 관련하여 누적된 지도경험이 활용될 수 있는
교사 간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사 간의 교류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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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이고 일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담당교사들이 시합일정을 조정
하고 간단하게 교사들끼리 이야기 할 수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연수 기회
가 일회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이는 오롯이 일정의 조정에 할애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스포츠클럽을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쌓인 노하우와 지
도경험을 다른 교사들에게 전파하거나 전달해줄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한
실정이다. 같은 학교 내에서도 노하우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다른 학교의 담당교사들 간의 교류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누적된 지도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교류
의 장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정책집행과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적 주체들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책집행은 정책과 정책집행자의 집행의 관계 외
에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 특히 교사가 정책집행자가 되는 학교스
포츠클럽의 경우 관리자의 성향이나 학생의 특성들이 주는 영향에 대해
서도 연구가 되어야 한다. 학교스포츠클럽은 단순히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자의 승인여부에 따라 방과후 활동이나 토
요스포츠 활동으로 편성되어 연계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이유는 관리자가 어떠한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학교스포츠클럽
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정책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포함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여러 학교스포츠클럽 담당교사 간의 교류 및 연수에 관한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교스포츠클럽을 담당하였던 교사들을 면담하
여 개별적인 학교스포츠클럽의 특성들을 탐색하고, 이러한 특성 중 공통
적으로 유의하여 볼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각
학교들에서 집행된 학교스포츠클럽 집행의 과정이나 담당교사의 정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학교스포츠클럽
의 담당교사 간의 교류나 연수를 통한 협력적인 연계는 학교스포츠클럽
이 정책의 목표에 알맞게 집행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이러한
담당교사 간의 교류, 협력 등은 교사간의 경험을 누적하여 공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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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배움과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포함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율종목’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
스포츠클럽의 대회가 열리는 ‘지정종목’에 한정하여 스포츠클럽을 선정하
였다. 이는 실질적인 대회경험을 위한 선택이었으나, 모든 학교스포츠클
럽이 대회를 통해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양한 종목을 지도한 교사들
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에는 경쟁성을
가지고 대회가 진행되는 ‘지정종목’이 있지만, 그와는 달리 예산을 받지
않으며 대회 출전이 의무로 이루어지지 않는 ‘자율종목’도 있다. 자율종
목의 집행양상은 대회로 대표되는 경쟁적인 특성이 크게 약화된 상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경쟁성과 관련하여 판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연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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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스포츠클럽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어떠하였나요?
•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이 등장하던 당시에 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나요?
• 정책 결정 당시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 학교스포츠클럽 정책 목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한가요?
• 학교스포츠클럽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요?
• 학교스포츠클럽이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요?
• 학교스포츠클럽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나
요?
•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에 대한 피드백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나
요?
•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어떠한 차이가 있
나요?
•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무엇을 목표로 하나요?





구분 나이 교직경력 지도경력
연구문제 내용
학 교 스 포
츠 클 럽 의
정책에 대
해 어떻게
인 식 하 고
있는가?
•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학교스포츠클럽의 이상적인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요?
• 학교스포츠클럽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교스포츠클럽이 학교를 변화시킨 점은 무엇인가요?
•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학교스포츠클럽 ‘방과 후 학교’나 ‘토요스포츠데이’, ‘체육수업’과
어떠한 점이 다른가요?
학 교 스 포
츠클럽 집







• 학교스포츠클럽을 처음 지도할 때의 소감을 말씀해주시겠어요?
• 학교스포츠클럽을 어떠한 이유로 지도하게 되었나요?
• 학교스포츠클럽 지도하면서 경험한 좋은 기억은 어떠한 것이 있
나요?
• 학교스포츠클럽 지도하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 학교스포츠클럽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하였나요?
•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
가요?
• 학교스포츠클럽에 통해 학생들은 어떠한 경험을 하나요?
•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것을 목격한 사례가
있나요?
• 학교스포츠클럽을 담당하는 것 대해 동료교사들은 어떻게 생각
하나요?
• 학교스포츠클럽 예산은 적절한가요?
• 학교스포츠클럽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요?
- 153 -
연구참여자용 설명문(교사용)) 
연구 과제명 :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집행과정에 관한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정동수(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학교
스포츠클럽 정책의 정책화 과정 혹은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
를 하셨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
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정동수연구원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
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
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
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결정자 및 정
책집행자의 경험과 그 의미를 알아보고,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책집행과정
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본 연구에서의 연구 참여자 수는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이 진행되었던 
2009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3명과 학교
스포츠클럽의 실질적인 경험을 가진 정책집행자 15명을 대상으로 총 18
명의 사람이 참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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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
다.
귀하를 대상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한 심층면담이 1
회 실시되며, 심층면담 과정에서 생기는 의문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2회 심층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약 1시간의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
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
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두는 경우 모아진 자
료는 즉시 폐기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의 심층면담 과정에서 불편함 혹은 불쾌감,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본 연구자
는 노력할 것이며,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느낄 경
우 언제라도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윤리적인 고려할 것입
니다. 첫째, 연구 결과에 참여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기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셋째, 연구 중 면담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연구자 개
인 컴퓨터 및 연구실 개인 서랍에 보안을 철저히 하여 보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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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향후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연
구에 활용되어, 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에 일조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
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정동수입니다. 본 연구
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이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만에
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개인정보는 모두 익명처리하며, 개인
PC이외의 곳에 저장되지 않을 것이며, 문서 또한 비밀번호
에 의해 철저히 보관이 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이며,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구 보관할 예정
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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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
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
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
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
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죄송합니다만 본 연구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연구참여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의미로 음료가 제공됩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정동수       전화번호: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
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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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참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집행과정에 관한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정동수(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
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
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
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
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
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
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타 연구 활용 가능성 있는 경우) 나는 수집되는 자료가 본 연구 이외에 
연구책임자 및 
다른 연구자의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9. (녹음이나 녹화를 진행하는 경우)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0. (연구용으로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나는 나의 이름과 나이, 
경력이 수집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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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법정 대리인 성명  참여자와의 관계        서 명             날짜 (년/월/일)   
                                                                              
         입회인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민감정보 수집동의]
○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 사항
에 대하여 귀하의 민감정보(이름, 나이, 경력)에 대한 정보를 처리(수집, 이
용 등)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나는 민감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법정 대리인 성명  참여자와의 관계        서 명             날짜 (년/월/일)   
                                                                              
         입회인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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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School Sports Club in
Elementary School
- Focusing on the Experiences and
Awareness of Teachers -
Jeong, Dongsoo
Dept, of Physic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the policy awareness
and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teachers of sports club in
elementary school, and to grasp the disjunction between the field of
school sports club implementation and policy. To achieve this study
goals, the following questions were set up. 1) How does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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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eness on school sports club policy? 2) How ar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school sports club policy? 3) How does
teachers' awareness on school sports club and implementation process
related to policy goals?
To achieve these questions, data were gathered from November
2018 to April 2019 through in-depth interview of teachers and
literature review. Teachers in charge were selected through the
convenience sampling amo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this study, 11 teachers who have been in charge of school
sports club for 'more than 3 years', instructed the 'competitive
sports' of school sports club and have career of continuous
instruction 'twice a week for more than 3 months' every year were
subjects for the study.
Through this, the study results were derived as followings. First,
teachers thought that the policy complements PE class and provides
opportunity for vicarious pleasure, it increases the burden. In terms of
policy goals, they recognized it as means of provision of physical
activities, personal education and increase of awareness They also
understood that the school sports club competition is a device that
gives and motivates a physical sports experience and that provides
both joy and frustration.
Second, organizational process of school sports club was fairy
selected, the sports item was mainly determined and the number of
students participating in school sports club was limited. In terms of
instructing process, it was the most enjoyable time for the students,
but the teachers had difficulties because the know-hows of
instruction wasn't delivered. It was found that supply and demand of
instructors was difficult due to the such burden. in terms of
operating process of the club, it was operated by spontane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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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s and operating method was often left to the teacher's
discretion. And there was no external reward except for the low level
of instructing fee.
Third, the policy of sports club weakens the competitiveness and
policy goals were easily achieved when promoting spontaneity of
teachers. However, school sports club had strong competitiveness in
current field, and the teachers' motivation was relatively insufficient.
keywords : school sport club, policy implementation, elementary
school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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